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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지 독자 여러분의 주소 변경시에 

는 변경된 주소를 02) 506-6236으로 

알려주십시오. 본지의 내용은 공군인 

터넷 및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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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 공군대장 이 한 호

빈톰없는 대비태세 확립 당부

『이 라 크  전 쟁 』 終 戰  1주 년 을  맞 았 지 만  아 직 도  세 계  도 처 에 서 는  무 차 별 적 인  테 러  

와  보 복 의  악 순 환 이  계 속 되 고  있 으 며 ,

북 한 은  지 난  4 월  발 생 한 『용 천 』 폭 발 참 사 의  피 해 복 구 를  위 해  이 례 적 으 로  우 리  

정 부 를  비 롯 한  국 제 사 회 에  신 속 한  지 원 을  요 청 하 고  장 성 급  회 담 을  수 용 하 는  등 , 

유 화 적  제 스 처 를  보 내 고  있 으 나 , 군 사 적 으 로 는 , 어 떠 한  변 화 의  조 짐 도  보 이 지  않 고  

있 어  북 한 의  핵 , 탄 도 탄  등  대 량 살 상 무 기 와  기 습  공 격 이  가 능 한  위 치 에  배 치 된  

재 래 식  전 력 은  엄 청 난  군 사 적  위 협 이  되 고  있 는  것 이  현 실 입 니 다 .

이 처 럼  잠 시 도  방 심 할  수  없 는  안 보 상 황 하 에 서  공 군  전  장 병 은  확 고 한  안 보 관 과  

대 적 관 으 로  빈 틈 없 는  대 비 태 세 를  확 립 해 야  하 겠 으 며 ,

또 한 , 시 대 적  사 명 인 『선 진  정 예  공 군 』을  반 드 시  이 룩 해  낼  수  있 도 록 『엄 정 한  

기 강  확 립 』과 『교 육 훈 련 체 계 의  혁 신 』을  비 롯 한  공 군  개 혁 과 제  실 천 에 도  최 선 을  

다 해  줄  것 을  거 듭  당 부 하 는  바 입 니 다 .

〈’ 0 4 - 1 차  고 등 비 행  수 료 식 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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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는 이̂ ■호 참모총장이 

주관한 가운데 ᄊ군 및 대령 

전역행사를 가졌b .

군수사령부 제81항공정비창 

에서는 항공기 b천대 • 기관 

1만대 창정비 _ 고 기념식을 

가졌다.

10만 A  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제 18전투 

* 비행단+205전투비행대대



대구기지 소속 장병 50여 명은 

5월 2+，『대구 해안동 어르신 

한마당 큰잔치』에 참석，군악연주， 

다과회 I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191기지건설전대는 미 공군 554레드호스대대와 

공동으로 한 • 미 연합 피해복구훈련을 실시，전시 

비행장 피해복구 및 작전기지 개설능력 향상을 도모

5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2004년도 공군참모총장배 태권도

대회가 제 15혼성비행단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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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식
-호국보훈의

한 국 보 훈 복 지 의 료 공 단

이A®  박 종 권

6월은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先烈)과 나라를 위해 희생 • 헌신 
하신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 정부는 1956년 애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6월 6일을 현충일(顯忠S )로 
지정하고 매년 그 분들의 높고 거룩한 애국 • 애족정신을 기리고 
있다.

역사의식이 곧 국가 흥망성쇠의 열쇠

영국의 철학자요 사회학자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버트란 
트 러셀은 “역사의식(歷史意識)을 가지고 역사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조망해 갈 때 그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興t 盛衰)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 
r 역사의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할 것이다.
새삼 이 말을 떠올리는 것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올바른 역사의식을 통한 국가관(國家觀) 
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져보기 위 

해서이다.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사회구성원들의 사고 

(思考)에 역동적이고

결:H|근

과



건강한 시대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외부로 
부터의 침입이 있더라도 이를 능히 막아내 

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역사의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결여되었을 때는 외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도 못한 채 망국으로 이어진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뼈아픈 역사 속에 발현한 민족혼

우리의 근대 1〇〇년의 뼈아픈 역사 또한 그 
런 사례의 하나이다. 우리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가 접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관계로 대 
륙세력이 강할 때는 육지에서 바다로. 해양 
세력이 강할 때는 바다에서 육지로 진줄하려 
는 세력이 맞부딪치는 세력이동의 발판이요 
이동축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러한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에 있는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역사적 격랑(激浪)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 
우리의 역량을 키워 단일민족 국가로 5천년 
의 역사를 이어 왔지만 구한말(舊韓未) 선조 
(先祖)들은 세계사적 조류(潮流)를 도외시하 
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방황하다 나라를 잃 
어버린 망국의 역사를 안아야 했다. 그러나 
면면히 흐르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민족(文化 
民族)의 저력은 끊이지 않았으며, 우리의 민 
족혼(民族魂)은 수많은 선각자와 애국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져 끝내 나라를 되찾을 수 있 
었다.

그러나 완전한 자력( g 刀)으로 되찾은 나 
라가 아니었기에 해방된 조국은 남북으로 분 
단되 었으며, 6 • 25라는 민족사의 가장 참담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그 후로도 많은 사회

田  □



적 갈등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 특유의 끈기 
와 인내, 애국 • 애족의 정신력으로 이를 슬 
기롭게 극복하여 왔다.

그 결과 숱한 목숨과 피의 대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세계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경제성장을 단시일 내에 이루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자리하였고 민주 
주의의 꽃을 피워, 국제무대에서 인류애를 
실현하는 여러 활동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 
으며, 세계적인 정치 • 문화 • 스포츠행사를 
개최하면서 인류의 공존과 번영, 평화증진을 
위한 국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이러한 풍요로운 나라 
가 되기까지는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한 순 
국•애국열사와 자유수호( g 由守護)를 위해 
희생 • 헌신하여 지금도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많은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가 있었 
기에 가능했다.

역사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 정신적 용기와 애국심 

으로 무장한 사람들, 적극적인 사 
고와 도전정신으로 열심히 노 

. 력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현
장을 이끌어가고 사회발전을 

_  이루어 간다. 보훈가족과 보 
_  훈대상자，그들을 우리는 국 

가유공자라 하며 그들이 바 
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보훈의

곤\

예우를 다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조망하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수주의적(國符主義的) 민족주의 열기가 고 
조되고 있음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조선시대 말 우리의 쇄국정책 
(鎖國政策)으로 인해 조선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결국 쇠락(衰落) 
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역시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국 
제적 무한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세 
계화로 가는 길에 닫힌 사고로 안주한다면 
경제번영도 이룰 수 없고 국가안보도 위협받 
게 되며 통일주도도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 • 개방화에 적극적이고 열린 
사고로 대처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 
는 제2의 경제도약(經濟■ § ) 을 이루고 분단 
국가로서 민족통일(民族統一)의 과제를 완수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중심에 서서 미 
래를 조망하자. 애국심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 
민국을 건설해 가자.

역사(歷史)가 있는 곳에 국가(國家)가 있 
고, 국가가 있는 곳에 보훈(報動)이 있음을 
인식케 하고 새로운 보훈문화(報動文化)를 
열어가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산화한 
영령의 영전에 꽃 한 송이 헌화하는 마음과, 
상흔(傷疫)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과 그 가족 
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자. 그분들과 함께 
하는 우리 삶의 고귀한 가치가 더해 갈 때 
만이 융성한 조국의 미 래가 약속되리 라 
생각한다.©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

*5?̂ . • ᅮ 혹 J乂會■초교유量/? 정 때 ^ 겨

혈!̂ ■̂■료̂높
체 醫 호 와 ，.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활약한

F - 51 D  무 스 장
F-51D 무스탕 (Mustang)
1939년, 영국 공군의 의뢰로 North American한에서 제작된 전투기로, 처음에는 
미 육군항공단의 식별 체계 부여에 의해 P(persuiter ： 추적자)-51 로 불렸다.벨50년，;
미 공군소속으로 전환된 뒤 F(Fighter ： 전투기)-51D로 개명된다. ^  항속거리와 
강력한 무장으로 장거리 폭격기의 호위역으로 많이 쓰였으며，총 15,686대가 생산되었다.

_젠___ 원
37ft 0.5in 
13ft 8in 
기총 6x12.7mm, 
폭 탄  2x1,0001b, 
로켓 6x5in
437마 일 /시 간
1,300(NM)

32ft 9.5in 
12,1(X)lb『 
Packard Merlin 
V -1650-7/V시 2 
엔 진 / 1,695hp

제 작 사， North American 
41,900(ft)

한국공 3  의탄생과 한국전쟁
우리 공군은 1920년 1월 20일, 노백린 장군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윌로우즈 한인 비행학 
교를 설립하면서 태동하였다. 이후 1945년,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다시 
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에 국방경비대를 창설, 군사력을 정비하기 
시작한다. 1948년 4월 1일에는 최용덕 장군을 
비롯한 7인의 간부들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 
에 입교하여 육군소위로 임관, 육군 산하의 
항공부대를 결성하였고, 1948년 9월 13일 미 
7사단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12월 23일 
L-5 연락기 10대를 각각 인수하여 영공 방위 
의 임무에 나서게 된다.

우리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 
幻4호『공군본부 직제』에 의거 육군으로부터

독립,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로 영공 
방위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50년 
5월, 국민의 성금을 모아 캐나다로부터 T -6 
건국기 10대를 도입한 우리 공군은 6.25 전 
쟁 전까지 총 병력 1,湖7명. 항공기 22대를 보 
유하고 있었다.

운명의 ’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대규모 
남침이 시작되자 한국공군은 적은 병력으로 
나마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당일 오후 6시, 
10대의 T -6 항공기가 각각 국산 폭탄(15kg) 
8〜10개와 수류탄을 싣고 날아올라 후방석 
관측사가 폭탄을 손으로 떨어뜨려가며 적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한국공군의 공격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274발의 폭탄이 모두 소모된 
6월 27일까지 계속되었다.

IEDI



Ht우트 sni에t i _ s  到트와 무스9의 i 장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자 주일미군 사령 

부는 즉시 작전 가능한 미공군기들을 출동시 
켜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는 동시에 한국정 
부가 이전부터 요청해오던 전투기의 원조요 
구를 드디어 받아들이기로 해였다. 이 4 H  

은 미 공군에 의해서『바우트 K t 관숨부) 
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전쟁이 시작된 지 
하루만인 6월 26일 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이 명령에 따라 미공군측은 2차 세계 대전 
중 최고의 프롭 전투기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는 F -51D 무스탕 전폭기들을 정비하기 시 
작했다. 일부 퇴역되었던 기체를 정비하고 
주 방위군으로 공여된 기체를 모아 실험해 
본 결과 미 공군은 이 기체가 한국전장에 적 
합한 기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스탕은 
항속거리가 길었으며 상태가 좋지 않은 남한 
의 비행장에서도 작전이 가능할 만큼 억세고 
튼튼했고, 지상공격을 위한 무장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었다. 더구나 북한군이 보유한 
야크 전투기는 무스탕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미군 조종사들이 이 기종 
으로 비행을 충분히 경험했었기 때문에 다시 
기종 전환 교육이 필요 없었다.

한편 미군은 한국군에 단발 프로펠러 전투

약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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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능숙하게 조종말 수 있는 조종사 10명 
을 일본으로 보내라고 요청하였고 김정렬 참 
모총장은 즉시 T -6 건국기들을 조종하고 있 
었던 최고 조종사들이근석 대령과 & 영환 
중령을 비롯한 1 〇 인 ^ 들 옮 ^ ^ 1여 

파월 27일 일본의 이 타 정 ■ ，꽈 m  

미 공군의 지휘하에 기종전ᄍ훈련을 받도易 

했다. 이러한 과정 모두가 불^玄일람향7추 #” 
될 정도로 당시의 전세는 급박했P  

6월 29일에는 미국의 맥아더 원수가 전황 
을 시찰하기 위해 수원 비행장으로 들어왔 
다. 이때 맥아더 원수를 호위하기 위하여 4대 
의 무스탕기가 처음으로 한국 상공에 나타났 
으며 때마침 이날 수원 비행장 상공에 나타 
난 북한의 야크 전투기를 격추시킴으로써 
무스탕의 한국전 첫 Kill(적기 격추)이 이루 
어지게 된다.

신념의 조인

한국공군에 공여된 1〇기의 무스탕 중 18번을 
달고 있는 바우트 원 대대장 딘 헤스 소령의 
전용기에는 유명한『신념의 조인(信念의 鳥 
人)』이라는 노즈아트가 그려져 있었다. 딘 
헤스 대령의 자서전인『Battle hymn』에 의하 
면 이 문구의 의미는『신념으로 하늘을 난다 
(By faith, I fly)』라고 풀이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 촬영된 한국공군 F-51D의 사진들 
을 살펴보면 18번 기체 이외에 다른 기체에 
는 이 자f 念의 鳥人』이 기입된 사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딘 헤스 소령의 전용기체 
에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공군은 한국공군 조종사들의 훈련 
을 맡고 한국공군을 양성하기 위해 제6146 
군사고문단을 창설했으며 한국공군 훈련부대 
는 작전명을 따 서 『바우트 원 대대 (Bout one 

squadron)』라고 불리게 되었다(후일 한국에 
서는 백구대대라고 불린다). ’50년 6월 27일 
창설된 이 바우트 원 대대는 일본의 이타쯔 
게 기지에서 기종전환 훈련을 받던 도중 급 
박해진 전쟁 상황에 의해 7월 2일 대구비행

AIR FORCE



장으로 귀국, 다음날인 7월 3일에 미 24사단 
을 근접 항공 지원하는 첫 출격에 나섰다. 하 
지만 아직 숙련되지 않은 한국 조종사들은 
별다른 전과를 세우지 못하였고, 심지어 7월 
4일에는 한국 조종사들 중 죄고의 비행기술 
을 가졌다는 이근석 대령이 대공포화에 피격 
되어 전사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딘 헤스 
소령은 이대로라면 며칠 이내에 바우트 원 
대대가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절 
대로 미군 교관 조종사들은 전투에 참가하지 
말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스스로 전선 상공으 
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 조종사들 
과 함께 출격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필리핀과 일본의 미군부대에서 급 
히 정비를 받은 10여 기의 F -51D 전폭기들 
이 24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로 날아왔 
다. 그리하여 바우트 원 대대의 한국 조종사 
들은 미군 소속의 F -51D 전폭기들과 같이 
작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조종 
사들이 최선을 다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 
전은 7월 20일 북한군에게 함락되고 말았으 
며. 이 기간 동안 1기의 F -51D가 손실되어 
바우트 원 대대에는 F -51D가 8기만 남게 
되었다.

한국공군의 비상( _ )
1950년 9월 15일,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이 시 

작되었다. 한■ 미 해병대가 노도와 같이 인천 
해안으로 밀려들었으며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 
던 인천 지역의 북한군은 단시간만에 궤멸되 
었다.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은 북한군은 보급 
선이 끊긴데다가 부산 지역의 미군과 한국군 
이 공세로 전환하여 밀고 올라오면서 전쟁이 
시작된 지 3달만에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제는 통일이 될지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북에서 철수한 한국공군 제51임시전폭기 
대대(바우트 원 대대)는 12월 6월 대전 비행 
장에 자리를 잡았다. 이 무렵 전_ 에 만족하 
고 있었던 미 극동 공군 사령부에너는 ‘한국 
육군의 지 원은 한국공군이 해 야 I 다’ 는 딘 
헤스 소령의 의견에 동의하여 한 ^^군 의  양 
성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때令침 F-80

한국공군의 은인, 딘 헤스 소령

한국공군에 무스탕 조종기술을 전수해 주고. 
위험한 임무에 나서는 한국조종사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남들이 꺼리는 한국조종사들과의 
혼성출격도 주저하지 않아 무려 250회 이상의 
혼성 출격에 나섰으며, 1951년의 1_4후퇴 
때는 전쟁고아 1,000여 명을 제주도로 이동 
시키는 일까지 도맡았던 미군 조종사.
미국이『바우트 원 대대』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한국공군의 필요성을 역설 
하고. 심지어 자유로이 전속을 해도 좋다는 
명령이 난 후에도 끝까지 대대에 남아 한국 
공군의 산파 역할을 자처한 딘 헤스 소령.
그 동안 이런 그의 업적은 잘 알려지지는 않 
았었지만 그야말로 한국공군의 현재가 있게 
해준 은인임에 틀림없다.



으로 기종전환을 마친 일선 부대의 F-51D를 
한국공군에게 공여하면서 한국공군은 수적으 
로도 불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급속히 한국공군 양성이 추진되면 
서 조종사들을 키우기 위한 훈련부대를 창 
설, 제주 비행장에서 미군 군사고문관과 경 
험있는 한국공군 조종사들의 지도로 본격적 
인 비행훈련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한국공군 
의 힘찬 비상이 시작된 것이다.

제10전투비행전대 창설

있다고 평가되는 조종사들과 훈련부대에서 
차출이 가능한 F-51D 전투기들을 중심으로 
바우트 원 대대 출신의 베테랑 김영환 대령 
의 지휘하에 제10전투비행전대를 편성했다. 
이 무렵 한국공군에는 작전가능한 F-51D가 
10기 내외였다.

이후 한국공군은 기종개편에 돌입한 남아 
프리카 공화국 공군으로부터 F-51D를 추가 
로 인수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기존의 2배에 
가까운 총 18기 의 무스탕을 운용하게 되 었다.

독자적인 작전권을 갈망하던 한국공군은 
주력부대를 제주도에서 사천으로 이동시켜 
조종사 훈련을 계속하였으며 이에 더불어 
F-51D 운용에 필요한 항공관제. 기체의 야전 
정비능력을 피나는 훈련과 노력으로 발전시 
켜나갔다. 그리고 1況1년 8월 1일, 한국공군 
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미공군 군사고문단이 
부대를 방문하여 부대 전체의 역량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한국공군의 독자적인 작 
전능력을 인정하였다. 다급한 전황 속에 와 
해될 위기에서 있던 한국공군은 불과 1년의 
짧은 시간만에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진 독립 
공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단독 작전권을 부여받자 한국공군은 신속 
하게 전투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시작했 
다. 1951년 8월 5일 사천기지에서 조 
종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던 ᄊ /r슈  ； 
제1전투비행단은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F-51D의 조 
종훈련을 받고 있던 조종사 
들 중 전투에 투입할 기량이

한국공군 무스탕의 ■악 -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평양 대폭격， 

351고지 전투 지원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

1952년 1월, 미국 공군의 항공차단 작전의 
일환으로 대동강 유역의 철교들을 폭파하던 
도중, 미 공군이 500소티의 임무로도 폭파시 
키지 못 한 「승호리 철교 폭파」임무를 한국 
공군이 맡아 1월 12일, 15일 양일간 단 5소티 
의 임무만으로 폭파시킨 작전으로, 그간 근 
접항공지원 작전만을 수행하던 한국공군이 
맡았던 최초의 항공차단 작전이었다. 이날의



임무 성공으로 미공군은 한국공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완벽히 인정하게 되었다. 이 작전 
을 마지막으로 대동강에 있던 10여 개의 철교 
가 모두 파괴되면서 북한군은 보급물자를 
지원받지 못하여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지원 작전을 통해 공군은 F-51D전투기 16대 
를 동원한 지원작전을 통해 적 군용건물 
15개를 파괴하고 동굴 2개, 벙커 20개를 제거 
하여 351고지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하였다.

한국공군의 1 합전투기록
평 양  대폭격 작전

1952년 8월 29일, 휴전회담을 앞두고 공세 
를 준비하던 북한군의 공격 의지를 꺾고자 
행해진 항공차단 작전으로, 미국, 영국，남아 
공등의 UN공군과 한국공군이 연합작전을 통 
해 평양시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였 
다. 이때 한국공군은 무스탕 12기를 이용하여 
임무를 부여받은 평양금속공장과 평양곡산공 
장지구, 그리고 철도조차장과 철도시설장을 
공격하여 공장건물 9개소를 파괴하고 10개소 
에 큰 피해를 입히고는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귀환하였다.

351 고지 지원 작전

동부전선 상공에서 근접지원 임무를 계속 
수행하던 한국공군은 1953년 3월 26일, 다급 
한 상황에 몰린 동부전선 월비산 351고지의 
국군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351고지는 휴전회담 성사 전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로 이 고지를 차지하는 쪽이 금강산 
을 차지할 수 있어 남북양측이 많은 사상자 
를 내면서 공략하려던 거점이었다.

351고지 지원 작전에서 한국공군은 전술의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모두 독자적으로 수행 
하였으며 아군의 T -6 항공기가 저공 비행을 
통해 적들을 식별하고 목표를 지정하는 전술 
항공통제 임무를 수행하면 F-51D 전투기가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통해 아군 육군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1況3년 3월부터 5월말까지 계속된 351고지

약 3년의 전쟁기간은 한국공군이 독자적 
임무 수행능력을 갖추게 된 기간이기도 하였 
다. 전쟁 초 1,897명이었던 병력은 전후 
11,461명으로 6배 증가하였으며 항공기도 
22대에서 198대로 8배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도 연락기와 훈련기만으로 구성되었던 한국 
공군에 F -51D무스탕 133대가 도입되면서 
한국공군의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전쟁 기간 중 F-51D는 총 8,4況회의 출격 
을 감행하여 항공차단 작전 5,337회, 근접항 
공지원 2,656회，대지공격 258회 공비토벌 등 
기타 244회를 기록하여 UN공군 중 2위의 
출격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출격을 통해 우리 공군은 건물 
1,770개소，차량 459대, 우마차 53대，탄약 및 
연료 집적소 1，285개소, 펄교 및 인도교 124개 
소, 터널 108개소, 포진지 521개소，철도 1,014개 
소 등을 파괴 • 파손하였고, 적병 889명을 사 
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 항공기가 
전투 중 69대, 훈련 중 48대 등 종 117대 (F - 
51D 68대 )가 파괴되었고 조종사 39명이 전사 
혹은 순직하였다.

3년간의 한국전쟁 동안 한국의 자유를 수 
호하기 위해 날아오른 F -51D 무스탕. F-51D 

은 우리 공군이 가진 최초의 전투기이자 한 
국전쟁 승리의 숨은 공신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숨은 공신들 
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은 어 떨까? O

KE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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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호 참모총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9일 
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중동의 아랍에미 리 
트연합(UAE)과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을 방문, 각국 공군 참모총 
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을 예방하며, 상호 
간 군사교류와 우호증진, 방위산업 협력 방 
안을 논의했다.

해외 순방의 의미와 성과

이번 이슬람권 3개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

군사외교 활동은 먼저 軍 고위급 인사 예방을 
통한 방문국과의 군사우호협력관계 증진이
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이라크 추 
가파병，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등 한국정부 
입장에 대한 지지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KT-1 및 T -50 국산훈련기에 대한 적극적 
인 홍보 및 구매유도로 방산물자 수출 기 반 
을 조성한 것 또한 이번 해외 순방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

아랍에미리트 공군사령관과 회담 중인 이 총장 아랍에미리트 공군 알 다프라 기지를 순방 중인 이 총장

AIR FORCE



► 말레이시아 공군 MIG- 

29 전투기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이총장

▼ 국방부 副장관，총사령관， 

공군참모총장 등 軍 고위급 

인사 예방을 통해 상호 지속 

적인 군사협력을 다짐했다.

▲ 상호수출한항공기에 대한 

후속 지원 등 다양한 군사 

교류를 약속했다.

▲ 인도네시아 의장대를 사열하는 이 총장

K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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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발전의 주역, 
별세하다

지난 5월 24일, 
경기도 용인시에 
서 공군 발전의 기 
틀을 확립한 정용 
f  前공군참모총 
장이 향년 7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 고려대 안암병원에 
기증될 예정이고, 장례는 27일 공군장으로 엄 
숙히 거행되었다.

故人의 주 요  약력

경기도 파주 출신인 정용후 前 공 ^•모 총  
장은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공군사，학교 
(공사6기)에 진학, 1沈8년 공군소위로 ■관하

였다. 이후 F-86F 조종사로 조국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활약하였고, 미 공군기지 초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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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지휘관 
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였다.

1973년 7월 10일 제10전투비행단 189특수전 
투비행대대장을 마지막으로 야전 지휘관에서 
정책참모로 변신, 이후 공군본부 작전참모부 
및 작전사령부 작전부 등에서 근무하며 견문 
을 넓혔다. ’82년 제15전투비행단장에 이어 
30방공관제단장, 공군본부 정보참모부장• 인 
사참모부장, 공군교육사령 관, 공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했으며，’89년 6월 5일 제19대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했다.

공군 발전에 큰 업적 남겨
1990년 9월 8일 퇴역하기 전까지 정용후 

총장은 확고한 지휘 철학과 소신 있는 정책 
수행으로 대 • 내외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대한민국 공군 발전의 7ᅵ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국방부 전력증강발전방향 실천위원회 
위원, 818군구조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통해 
국방 발전에 기여했으며 공군력 증강을 위한 
KFP • F-X 사업에도 관여했'科.

1989년에는 0130 수송기를 도입시켜 한국 
공군의 전술공수능력 신장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국방부에서 육 • 해 • 공군본부 종합 
건물을 충청남도 신도안 지역에 건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군본부의 이동계획을 수립, 
지금의 계통대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 3군 합 

동작전의 효율성과 통합전력 발휘의 극대화 
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정용후 前공군참모총장은 그간 공로를 인 
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75년), 대통령 표창 
(’79년), 보국훈장 천수장(’83년), 보국훈장 국 
선장(’87년), 보국훈장 통일장(’89년) 등 각종 
훈 • 포장을 받았다.

후배 장병들의 애도행렬이 줄을 이 어 …
27설 치뤄견 정용후 前공군참모총장의 영 

결식은 공군장으로 거행되었다. 영결식장에 
는 장의위원장인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을 비 
롯하여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는 수많은 후배 
장병들의 행렬이 줄을 이어，『先進精銳空軍 
되자』라는 고인의|숭고한 뜻을 계속 이어나 
갈 것을 다짐하

삼가ᄉ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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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중위 정 연 석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社 
우리나라 유인도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울 
릉도에서는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개최되었 
다. 공군 군악대에서 최초로 마련한 울릉도 
군악 순회 연주회가 바로 그것. 공군 군악대 
는 해마다 공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악 순회 
연주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이번 울릉도 순회 연주회 역시 처음에는 
울릉도의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획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의 혜택을 
접하기 힘든 곳이 바로 울릉도이기에, 공군 
장병을 위한 연주회가 아닌 울릉도 전체를 
위한 군악 연주회로 그 기획의 방향이 바뀌 
게 되었다.

울렁울렁 울렁대는 울릉도행
18일 오전 10시경, 70여 명이 넘는 군악 

대원들은 포항에 집결, 울릉도로 향하는 쾌 
속정에 몸을 실었다. 약 3시간에 걸친 지루한 
항해 속에서, 군악 대원들은 그 특유의 끼를 
발휘，승객들에게 즉흥 선상 연주회를 열어 
관광객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천부리 해상공연장에서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한 시각이 약 오후

1시，군악 대원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북면 
천부리로 걸음을 옮겼다. 도동항에서 천부항 
까지는 버스로 약 1시간 10분 남짓，작년 태 
풍 『매미』에 의한 피해로 울릉도의 해안도로 
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 
요되었다. 천부리 해상공연장에 도착한 대원 
들은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연주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저녁 7시 30분, 
드디어 울릉도에서의 첫 군악 연주회가 막을 
올렸다.

군악대는 일반 순회 연주회 때, 젊은 장병 
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을 연습하여 들려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울릉도 순회 연주회에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감안하 
여 그분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위주로 연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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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날 연주회에서 더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모인 관람객들은 어림잡아 약 600여 명 
가량, 울릉도에서는 이런 대규모의 군악 연 
주희가 처음이었기에 이날 모인 주민들은 마 
냥 즐거워했다.

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날 천부리 연 
주희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로 체육관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이날 연주회 역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내며 성황리에 펼쳐 
질 수 있었다.

도동 시가행진과 초등학생 밴드체험
둘째 날인 19일, 공군 군악대는 도동에 위 

치한 울릉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밴드쇼와 2차 연주회가 함께 계획되어 있었 
다. 또한, 초등학교 밴드쇼 공연 전에는 공군 
군악대의 도동에서 시가 행진도 함께 준비되 
어 있었다. 도동 시가행진이 시작되자,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은 퍼레이드 행렬 뒤편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뒤를 따랐고, 경찰차의 호 
위를 받으며 무사히 울릉초등학교로 입성하 
였다. 군악대는 곧바로 초등학교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밴드쇼를 선보였고, 뒤이어 악기 
체험행사도 마련하였다. 이런 다양한 악기들 
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여간 신기 
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서로 악기들을 
만지고 불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처음 불어보는 악기임에도 놀라운 소질을 보 
여 군악 대원을 긴장(?) 하게 만드는 아이들 
도 있었다.

도동 연주회
저녁 연주회는 울릉초등학교에 마련된 무 

대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으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인근에 있는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실시했다. 장소 변경으로 인해 관람객이 적

군민의 날 행사

공군 군악대는 천부，도동 두 차례의 연주 
회로 이미 울릉도 내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군악대가 울릉도를 떠나는 마지막 
날인 20일, 이 날은 울릉군민 체육대회가 울 
릉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날이었다. 공군 군악 
대는 개회식 행사지원 및 퍼레이드 시범 공 
연을 끝으로 준비하였던 울릉도 순회공연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공군 군악대의 2박 3일간 울릉도 연주회는 

모두 막을 내렸다. 돌아오는 배는 바람으로 
인해 크게 요동쳤지만, 군악 대원들은 그간 
의 연주회로 쌓인 피로 때문인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 
다. 하지만 잠자 
는 그들의 표정 
만큼은 다른 여 
느 때의 연주회 
와는 다르게 훨 
씬 더 밝고 보 
람된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〇

—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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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 단 습 한  우e r  나 라 여 름
우리 나라의 우기(雨■ )는 지 마 7上시 작i 는 ，창한 날 실내 바、닥 n 

_6월부터 8월 ^ 의  _ 기같으로 하절기와 할치 을^•린다. 바닥 Dili 

한다r  이 키간 준 연간 장후량의 6〇務 이상아 
내리며, 10일 이상 비가ᄆ 이어지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우리나라 우기(하절기)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온다습. 즉, 온도가 높 
으면서 습도도 높은 것이다.

집 안의 습기 제거법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습한 부엌과 욕실은 
고온다습한 시기에 곰팡이균의 증식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장소이다. 싱크대의 물기를 
자주 닦아내고, 욕실 배수구도 안쪽의 물이 
끼까지 깨끗이 닦아준다. 평소 건조 식품류 
와 같이 들어있는 건조제들을 모았다가 옷장 
에 넣어두는 것도 생활의 지혜이다. 또한，양 
념통에 습기가 차서 구멍이 막힐 때는 쌀알 
몇 개를 넣어주면 쌀알이 습기를 흡수해 구 
멍이 막히지 않는다

또한 캐모마일, 스파티 필름，로즈마리，담 
쟁이 등 습기를 좋아하는 화분들을 욕실이 
나 창가 옆에 두면 주변 습기 제거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실내 공기 또한 
맑게 정화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참고하자.

자동차도 습기에서 보호하자

침수지역을 통과했거나 장기간 ■
빗속을 달린 차량도 곳곳에 습기 ᅮ 
를 잔뜩 머금고 있다. 외부를 세차 
한 뒤 차체에 이상이 없는지 구석구

공군본부*fe위 표  승  진
.广 X Wj"

석 ，살 폐  관리하도공 하자. 차량 내부는 화 
룰、들숴내고 차 •바닥 

트는ᅩ여름철엔 되도록 물 ‘ 
세탁t ᆻ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죽시트는 습 
기에 더욱 취약하다. 가죽에 밴 땀이 부패하 
면서 악취를 풍기기 쉬우므로 틈나는 대로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말린다. 가죽용 
왁스를 뿌려주는 것도 좋다. 트렁크 통풍도 
중요하다. 트렁크 양 사이드엔 차량 내부와 
연결된 통풍구가 있다. 이 통풍구가 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옷가지나 레저장비를 치운 
다. 탈취제를 뿌려두는 것도 좋다.

장 마 ，태풍, 집중호우와 습기

우리나라의 여름은 태풍, 장마 및 집중호 
우 등으로 매년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습 
기라는 불청객이 주는 피해 또한 만만치 않 
다. 미리 제습제 한두 개 정도만 준비해 둔다 
면 여름철 습기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는 막 
을 수 있을 것이다. 〇

AIR FORCE



호국정신이 숨쉬는 곳, 이근석관
제11전투비행단 정문에는 근엄하게 서 있 

는 신식 건물이 있 다 .『조국을 위해 무명의 
초석이 되리라』던 故 이근석 장군의 말처럼 
부대를 오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맞이하는 이 
근석관. 이근석관은 주말이면 장병들의 면회 
실로 이용되어. 면회객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 
는 곳이다. 면회객과 장병들이 함께 머물러 
쉬고 있는 이곳이 바로 호국정신의 얼이 서 
려있는 이근석관.

신념의 조 인 (鳥 人 )，故 이근석 장군

이근석관 1층에는 故 이근석 장군의 행적 
이 담긴 동판이 새겨져 있어 부대를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故 이근석 장 
군은 최용덕, 장덕창, 이영무, 박범집，김정열, 
김영환과 함께 공군창군 7인의 간부로 참여 
하였으며 1949년 10월 1일, 한국공군 창군과 
동시에 공군사관학교장에, 1950년 4월 14일 
공군 비행단장에 취임하였다. 한국전쟁이 발 
발하자 L -4, L -5, L -6 경항공기를 직접 지휘 
하였고, 미공군으로부터 F-51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대구 기지로 직접 비행하여 이동시켰 

으며 이튿날 바로 출격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던 중, 시흥 상공에서 적 전차부 
대를 발견하고 적의 남하를 저지하다가 애기

제 11전 투 비 행 단  소 위  이 대 석

(愛機)가 적 대공화기에 피격되자 적 전차에 
돌진, 탱크를 폭파하고 장렬히 산화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무명의 초석이 되리라』는 평소 
그의 말대로 조국의 하늘을 지킨 신념의 조 
인(鳥人)이 되었다.

호국정신 계승의 초석이 되 어 …

제11전투비행단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인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2년에 신축한 이 건물을 이근석관으로 명 
명하였다. 또한 건물 2층은 정신교육,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여, 장군의 
호국 정신을 이어가는 신념의 조인들을 키워 
내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부대를 방문하는 면회객들에겐 호국 정신 
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예비군 및 
장병들에겐 정신교육의 장으로… 이근석관은 
이제 선열 
들의 숭고 
한 호국정 
신을 후배 
들에게 물 
려주는 제11 
전투비행단 
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 
고 있다.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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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

참모총장배

M l  행 시 풀 러 |6 | 셔

를 다녀와서

객원기자 남 주 미

혹 시 『키덜트(kidult)』라는 신조어를 아시 
는지? 아니면 『밀리터리 매니아(military 
mania)』는? 전자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그리 
워하며 그 경험들을 다시 소비하려는 성인을 
말하고. 후자는 민간인임에도 군 관련 지식 
과 경험을 쌓는 것을 즐기는 준 전문가들을 
말한다. 키덜트라고 하면 꼭 ET 피규어 인형 
이나 만 화 「들장미 소녀 캔디」가 떠오르던 
기자였지만 이젠 거기에 조금은 특이하고 새 
로운 기억을 첨가하게 되었다. 지난 5월 23일 
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저14회 공군참모총 
장배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에 다녀온 후에는 
말이다.

터를 이용해 비행 상황을 접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게임 프로그램으로，일반인들이 비행 
의 다양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 
도록 제작되어 있다. F-15 편대전투，F -51 단 
독전투, F -16 공대지 공격, 공군1호기 착륙， 
그리고 F-4와 F-86 초보자용 기록경기 등 총 
다섯 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이 비행 시뮬레 
이션 게임을 통해 비행 조종에 큰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항공 관련 가 
상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공군에서 
주최한 이 대회는 항공 지식과 가상 비행 훈 

련을 연마해온 일반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 
낼 수 있는 기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비행 시물레이션이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일반 개인용 컴퓨

참모총장의 지휘비행으로 행사의 막은 9 ^ 7 1

처음 행사장에 발을 디딘 기자는 가득한 
열기에 우선 놀랐다. 조이스틱을 잡고 화면 
을 통해 가상 조종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 옆 
에는 호기심 넘치는 표정의 사람들이 여럿 
붙어서 있었던 것이다. 대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열중인 그들의 모습에서 
비행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한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쩌면 그리 하나같이 똑같던지 웃음 
이 나올 정도였다.



행사는 이한호 참모총장과 일반인 3명의 
F -15 편대비행 시범으로 시작되었다. 현역 
비행 기록이 4천 시간을 넘는 베테랑 전투 
조종사 출신의 참모총장이 컴퓨터 앞에서 
가상 비행을 하다니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열띤 취재 열기와 참가자들의 신기한 눈빛 
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몰두하는 베테랑 전 
투조종사. 처음 해보는 시뮬레이션 
조종이라 조금 어색해 
하시긴 했지만 역시…
4,000시간의 관록은 살아 
있다는 말 밖에.

『뭐, 시뮬레이션 조종인 
데 어렵겠어?』라 생각한 
것은 기자의 명백한 오판 
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경기 참가자로 왔다가 졸지 
에 완전 초보를 가르치게 
된 공사 생도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기자가 
실제로 잡아본 비행조종장비는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던 것이다. 조금만 움직이면 갑자기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버리고, 표적이 가까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지. 땀을 홀리며 고전하는 초보

제자에게 스승님 생도는 “익숙해지면 금방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보았다니. 왠지 참가자들에 
게 미안해지는 마음. 미안해요.

대회는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아직 국 
내에 도입되지 않은 F-15의 2:2 편대전투 경 
기나 6.25에 도입되었던 F-51 의 1:1 공중전 

투는 서로의 전투기를 찾 
아내어 격추시키는 방식 
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였다. 헤드세트를 낀 
경기자가 화면을 바라보 
는 그 매서운 눈빛은 
실제 프로 조종사의 그 
것만큼이나 열정을 담 
고 있었다. “피격됐음. 
작동 불능.” 동반 참가 

자에게 보고하는 말투는 제법 그럴싸했고, 지 
상에 있는 표적지에 조준하여 폭탄을 떨어뜨 
리는 F-16 공대지 공격 부문에서는 자로 잰 
듯 거의 모든 표적들을 맞추는 신기(?)를 발 
휘하는 참가자들이 여럿 보였다. 구불구불한 
계곡에서 레이싱하는 기록 경기에서는 계곡에 
부딪치자마자 지켜보던 모두가 ‘아! 하는



▼ M i i s f 이 대회장 기둥에 ▼ ■ 도 에 게  -  시물레이션2 종법을 배 ^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기도 하고，공군1호기를 
착륙시키는 경기에서는 참가자가 무사히 공 
항에 안착하자 기쁨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정말, 말 그대로, 비행 시뮬레이션 대회 
는 아마추어들의 잔치라 할만했다.

과 기쁨을 나누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출전을 하면서도 저희끼리 ‘만약에 공사 생 
도가 1차전에서 탈락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되어 
기 뽑니 다.”

행사장을 가 득  메운 사이버 파일럿들의 열기
심판으로 나선 공군의 프로 조종사들과 열 

띤 대화를 나눌 만큼의 애정과 자부심을 가 
진, 행사장을 가득 메운 아마추어들의 열기. 
작은 조종간을 잡고 가상의 전투기를 조종하 
는 그들은 어린 날의 비행기 장난감을 추억 
하는 단순한 키덜트가 아니었고, 군 전문 지 
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는 단순한 밀리터리 
매니아도 아니었다. 시뮬레이션이나마 직접 
능숙히 비행 조종을 하고 싶어 하는，그리고 
또 이미 하고 있 는 『아마추어 사이버 조종 
사』들이었던 것이다.

흥미로웠던 것은 공사 생도들과 일반인 간 
의 경기였다. 흰색과 감색의 깔끔한 정복을 
입은 생도들이 컴퓨터 앞에서 조이스틱을 잡 
자 어색한 듯 그럴 듯한 듯한 분위기가 연출 
됐다. 일반 참가자들 또한 생도와 마주앉아 
경기를 시작하면서 사뭇 긴장하는 듯 했다. 
그리고 곧 선보인 예비 전투조종사들의 실력 
은 역시 기대만큼이나 만만치 않았다. F-16 
공대지 공격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공사 
2학년 오인택 생도는 경기가 끝난 후 동기들

비행 • 항공 분야를 사랑하는 모두의 잔치
몇 번의 현장 탐방을 통해 그때마다 늘 느 

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군과 항공 분야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과，그에 
맞추어 공군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일 
반인들과 만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풀빛의 조종복을 입은 실제 조 
종사들이 경기의 심판을 보면서 가상의 전투 
기를 조종하는 일반인들의 실력을 유심히 관 
찰하였고, 일반인들은 직접 만난 조종사들과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이한호 
참모총장의 사인을 받은 헬멧을 쓰고 득의양 
양해 하는 비행 시뮬레이션 동호회 회원들의 
얼굴 가득한 웃음. 화면 속에 복잡한 계기반 
에 대해 궁금해 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
해 설명해주는 공사 생도들의 정성. 아까 한 
말을 정정해야겠다. 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비행 시뮬레이 
션 대 회 는 『아마추어들의 
잔치』가 아 니 라 『비행,
항공 분야를 사랑하는 
모두의 잔치』였다.©

AIR FORCE



탱크나 전투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다고?

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없으나 미국이 개 

발 완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객체이동가상무 
기 (Autonomous Mobile Cyber Weapon, 
AMCW). 『사이버 공간의 크루즈 미사일』이 
라 불리는 이것은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네트워크상의 공격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 
해 적국의 기간 통신망이나 방공망을 통제하 
는 중요 전산망을 파괴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적 컴퓨터에 심어놓았다가 적절한 시기에 터 
뜨릴 수 있는 논리폭탄, 스스로를 자기복제해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 있는 웜 (worm), 네 
트워크 내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를 도청하거 
나 가로첼 수 있는 스니퍼 (sniffer) 등 사이버 
무기들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기기와 각종 통신 수단. 컴퓨터 네 
트워크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전쟁의 중요 영 
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 바야흐로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의 시대가 오고 있다. 
1차 대전시 실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항공 
기가 공중공간을 가장 중요한 전장으로 만들 
어 놓았듯. 최근의 정보기술은 가상공간을 다 
음 세대의 핵심 전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탐 지 -식 별 -요 격 -격 파 ，사이버 공간엔 

c  타〒 r가있다.

CERT. 2000년 6월 공군 중앙전산소 예하 
조직으로 신설됐다. 물론 총도 쓴다. 군인이 
니까. 그러나 그들의 주된 싸움터는 네트워크 
상에 있다. 그들의 진지는 정보보호체계, 무

1) Com puter Em ergency Response Team의 줄인 말. 정보보호실이라고도 하나 일관성을 위해 이 글에 

서는 C E R T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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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책선과 레이더 콘솔 앞에서만 경계근무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여기도 경계태세 이상 무!

기는 백신이다. 주된 임무는 공군의 정보체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및 중 
요 정보자료를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적의 정보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이들이 장 
차 떠맡아야 할 일이다. 규모로 봐서는 작지 
만 임무로 봐서는 큰 팀이 바로 CERT다.

바이러스를 실시간 감시하고 치료하고 통 
제하는 백신체계,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전자우편용 방역 
체계. 외부의 해킹 공격이나 비인가자의 접 
속을 차단해주는 방화벽(FirewaH)，해킹이나

▼ 가상공간도 공격과 방어가 이뤄지는 또 하나의 전장

비인가자 접속행위를 탐지해주는 침입탐지체 
계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등이 그 
들에 의해 운영된다. 비행단 등 각급 부대의 
전산망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보강해주는 것 
역시 그들의 중요한 임무다.

C타打는 바이러스를 먹고 큰다.
넷스카이 (Netsky) 윙 바이러스가 전 세계 

를 강타했던 지난 2월 말을 CERT의 박남열 
중위(29)는 이렇게 기억한다.

“25일 국내 최초 발견된 넷 스카이 (Net- 
sky) 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처음엔 일상적 
인 악성코드로 판단, 우리 CERT는 전 부대 
에 경계령을 내리고 백신을 보급했죠. 그러 
나 그 감염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 
니다. 소강국면에 접어든 29일 오후까지 김 
밥과 오뎅국물로 요기하며『싸움』에만 몰두 
했습니다. 씻는 것, 자는 것은 생각도 못하 
고요. 오죽했으면 중앙전산소장님께서 ‘재 
좀 들여보내 씻겨라’ 라고 하실 정도였겠습 
니까?”

넷스카이(Neteky) 등 최근 들어 잦아진 윙 
바이러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CERT는 백 
신의 설치 및 갱신 상태, PC 사용내역 분석, 
비인가 게시판 탐지 등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정보보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전 부대에 적용，운용 중이다.

“바이러스, 밉긴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제 
『자식』들도 다 넷스카이 덕에 태어났잖아요. 
산고가 있었으니 더욱 예쁘 죠 . 국방부, 합참, 
기무사 등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자식』이라고 
부르는 박 중위. CERT 요원의 전형적인 모 
습을 찾고자 한다면 그를 먼저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싶다.

AIR FORCE



디Xl텃 7/7/와 각f f  신 스단, 킵유더 네못

全1:3公II zmt 공겨과 방서7/ 전쟁의 f 分 명역슨 f 
벋7소되고 있는 乂/리( tiM t § 정보전(Inf스mu;- 

ti쇼n Warfare)  의 x\z\h [ 숏 n 令I다

▼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정보통신기술. 연구를 게을리 하면 바로 도태다.

한 시도 걸음을 늦줄 순 없다.
『사이버 세계대전』의 저자 제임스 애덤스 

는 컴 퓨터칩 의 발전 속도를 나타내 는 『무어 
의 법칙』이 곧 정보전의 발전 속도를 나타내 
는 지표라고 말한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들 
은 전쟁의 개념을 하루하루 바꿔놓고 있다. 
CERT가 한 시도 걸음을 늦출 수 없는 까닭 
이 거기에 있다.

북한이나 중국 등의 정보전 위협에 대해서도 
항시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전주환 팀장(41).

“북한은 해커부대 운영을 위해 정보전 수 
행장교를 연간 W0여 명씩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또한 적의 정보 시스템을 교란 
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전자전 특수부대 넷포 
스(Net Force)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도 앞으로는 광범위한 사이버 테러와 사이 
버 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전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O ne fo r a ll, a ll fo r o n e ! 모두 하나가 되어야 C E R Tfe  돌아간다.

가상공간의 싸움도 팀워크가 있어야

CERT에선 장교든 병사든 고유의 업무 영 
역이 있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 맺 
어진 일들이다. 개인의 실력과 업무 스타일 
이 그대로 존중된다. 얼핏 봐서는 군내 어느 
조직보다도 개인적 • 분화적인 부서로 여겨진 
다. 그러나 최준섭 소령 (39)에 따르면 이는 
순도 100%의 편견.

“각각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 
우리지만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자면 
야전부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에서 어느 한 곳의 위험은 곧 
전체의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방호 
를 위해서는 제반의 대응 활동들이 반드시 
동시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CERT에 있어서 팀워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없이 일한다는 것은 이 
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

우리 공군인 모두는 그대들 CERT를 믿 
는다. 〇



세게의 항공무기

헬멧장착 전방시현고
(HMD ： Helmet Mountec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HMD의 개발배경

항공기 발달로 인해 시스템이 복잡화되면 
서 조종석 계기류 증가로 인한 효과적인 시 
현방법이 항공기 설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차기 
세대의 전투기는 거의 단좌 전투기여서 집합 
계기의 필요성이 각별히 요구되어 왔다. 이러 
한 요구에 따라 시현(示現)시스템은 지속적 
인 발전을 거듭，현재 F-16 등에 장착되어있 
는 전방시현기 HUD(Head_up Display)가 등 
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항공기 장착 
미사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적외선 미사일로 
후방이나 측면의 목표를 추적하기 위한 시계 
밖(Off-Bore sight) 목표물에 조준점 (Seeker) 
을 맞추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1985년 개발된 러시아의 단거리 공대공 유도 
탄 A A -11 이 헬멧과 상호 연동된다는 사실이 
최초로 서방에 알려지면서 서방국가들도 이 
에 대응한 유사 무기체계 개발에 착수, 시현 
장치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헬멧장착 전방 
시현기(HMD)가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HMD와 연동되는 탐지장비
HMD와 연동되는 탐지장비에는 현재 

FLIR(전방관즉 적외선장비 : Forward Look
ing Infra Red) 가 있다. F-15K용 JHMCS(헬멧 
장착 연동시스템 : Joint Helmet Mounted 
Cueing System)의 경우 LANTIRN(저고도항 
법 및 주/야간 정밀공격장비 : Low Altitude 
Navigation &  Targeting Infra Red for Night)

과 같은 FUR 장비가 동체하부 측면에 장착 
되어 목표물의 팀•지, 식별과 공격조준에 사 
용된다. 탑재된 LANTIRN으로부터 전하방에 
적외선 지형탐지를 하고 영상사진을 HMD에 
표시한다. 이때, 적외선 식별이 가능한 목표 
물은 위치지정, 목표물 추적, 조준, 폭탄투하 
가 HMD로 가능해 주야간 공격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또, 획득한 정보는 기록이 가능 
하므로 DATA LINK 시스템으로 연동할 경 
우 우군 항공기간 영상정보 공유도 가능하 
다.

이처럼 HMD는 NVG(야간투시경 : Night 

Vision Goggle)와 접목 운용시 야간 공격능력 
력의 획기적인 신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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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의 장점

HMD의 장점은 계기반이나 HUD와는 달 
리, 조종사가 어느 곳을 보아도 비행정보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HUD가 가 
지는 제한적인 시야 이외의 범위까지 미사일 
의 Seeker를 목표물에 향하게 할 수 있고. 탑 
재 추적장치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추적 미 
사일에 대해 계속적인 목표물 지시가 가능하 
다. 그리고 조종사의 눈 바로 앞에 주요 비 
행정보를 시현시켜 주므로 조종사가 적기를 
찾느라고 고개를 돌려도 언제든지 원하는 정 
보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즉, 조종사가 쓰 
고 있는 헬멧에 HUD의 기능을 갖도록 한 
것이다.

HMD으| 단점

지금까지 개발된 HMD 장비로는 HUD의 
모든 정보를 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 
지는 HUD와 병행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HMD와 HUD 사이의 비행정보 기호의 표시 
통일 문제(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방식)가 해 
결되어야 한다.

또 다른 단점으로 헬멧의 무게가 무거우면

곧 도입되는 F-15K에도 HMD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다.

높은 한계하중(이 이 나 탈출을 위 한 사출 시 
에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 시스 
템을 내장하고도 무게를 최소화 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HMD의 개발현황 및 전망

HMD는 라팔이나 미 공군과 미 해군을 위 
해 개발 중이다. 이중 F-15K에 함께 제안되 
고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가 바로 
JHMCS(헬멧장착 연동시스템)인데, 모듈식 
항전장비로서 헬멧에 착탈이 가능하며, 전투 
기의 HUD에 시현되는 내용을 조종사의 헬 
멧 바이저에 시현해 줌으로써 조종사의 작업 
량을 감소시켜주고, 상황인지 능력을 증가시 
킬 수 있는 장비이다. 미 해군의 F/ A -18C/D 
에 의한 비행시험 내용 중 괄목할만한 것은 
JHMCS를 사용한 미 해군의 공대지 공격시 
험에서 표적포착시간을 기존에 비해 5배나 
단축시킨 것이다. 또한，차세대 고기동형 단 
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의 개발과 연 
동한 MMCS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

현재, 미 공군은 악시정 및 야간에도 임무 
가 가능하게 PNVG(파노라마 야간투시경 : 
Panoramic Night Vision Goggle)도 개 발 중인 
데. PNVG는 수평 100°와 수직 40°의 시야를 
제공해주며, 야간 표적 획득 및 추적 시현장 
치와 호환 가능하게 된다.

차세대 개념의 헬멧은 진보된 육안 추적 
및 헬멧 표적 시스템으로 확장된 시야를 가 
지고, JSF(F -35)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데, JSF에는 HUD를 채택하지 않고 HMD가 
주장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

혔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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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상위성 Meteosat

럽의 우주개발 
은 유럽의 14개국 및 
캐나다(협력국)로 이루 
어진 ESA(European 

Space Agency : 유럽 
우주기관)가 중심이 되 

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ESA는 ESRO( Europe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 유럽우주연구기구)와 ELDO 
(European Launcher Development Organiza
tion ： 유럽로켓개발기구)을 통합하여 1975년 
설립되었으며 우주과학, 우주환경 이용, 통신, 
지구관측, 우주수송계 개발 등 비군사적 우 
주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사 • 평가 
〇 2단계 : 멀티 

미디어 위성통신기술개발 
0 3단계 : 일반위성통신 기술개발 
〇 4단계 : 첨단위성통신기술 연구개발 
조쇼는 유럽 독자의 전지구적 위성측위 시 

스템인 Galileo룰 구축하였으며, 이는 EU 

(European Union ： 유럽연합)와 유럽 항공기 
항행안전기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측위사업 제1단계의 목표는 미국의 GPS와 
러시아의 Glonass에서 얻어지는 신호 정도 및 
신뢰성의 향상이다. 현재 2기 1조로 이루어진 
Inmarsat-3를 이용한 항공전도향상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Galileosat을 
2010년 발사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지구관측위성 ERS

통신 • 측위 위성 사업

통신 분야의 활동은 다음의 4단계로 구성 
되어 추진되고 있다.

〇 1단계 : 위성통신 시스템 및 시장 조

지구관측 사업

지구관측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있 
는 ESA의 예산 현황을 보면 ESA가 지구관 
측 분야를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ESA의 주요 미션은 다음과 같다.
0 European Remote Sensing Satelfite 2호 

(ERS-2) ： 1991 년 발사된 ERS-1 의 후속위성 
으로 합성개구 레이더(SAR) 등에 의한 관측 
을 계속하기 위해 1995년 4월에 발사되었다.

0 Environment Satellite (Envisat) : SAR, 
대기관측센서，저 • 중 분해능 광학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2002년 3월에 발사되었다. 
설계 수명은 5년으로 종합적인 지구환경을 
감시한다.
O 정지기상위성 Meteosat의 차세대 시스템 

(MSG : Meteosat Second Generation) : MSG 

는 분해능 향상과 관측파장대역의 세분화로 
더욱 높은 수준의 기상관측을 가능하게 하였 
다. 1호기는 2002년 8월에 발사되었으며 추후 
3기 더 발사될 예정이다. 1호기의 설계 및 개 
발은 ESA가 담당하였으며 개발 완료 후 
EUMETSAT으로 운용 및 관리가 이관되었다.

유인우주활동
표도쇼는 1993년 예산 부문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유인활동의 자립화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유인 우주왕복선 개발을 중지하고 
1994년 2월 유인우주활동 계획을 개시했다.

ESA의 우주비행사는 2004년 4월 현재로 18명 
이다. 이들은 스페이스셔틀이나 소유즈 우주 
선에 탑승하고 우주실험을 했다.

주요 우주센터

0 유럽우주연구소(ESRIN) ： 묘요쇼의 시설 
로 이탈리아에 위치해 있다. 지구관측위성의 
데이터 처리, 배포 및 수신, 해석을 실시한다. 
ESR-1 호와 2호를 운용하고 있으며 ESA 자 
산 이외에 미국의 Landsat，NOAA 위성의 
데이터 등을 수신한다.

〇 유럽우주운용센터 (ESOC) ： 독일의 다 
루무슈다트에 있으며 위성과 지상국의 운용 
및 지상국의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다.

〇 유럽우주연구기술센터(ESTEC) ： 네덜 
란드에 있는 ESA 최대의 필드센터로서 
1,0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과학• 통 
신 • 지구관측 • 미소중력 • ISS 등 각 프로그 
램의 프로젝트 관리, 지구과학프로그램 실행, 
미래의 위성프로그램 연구，위성 설계 • 개 
발 • 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

〇 유럽우주비행사센터(EAC) ： 우주비행 
사의 트레이닝과 지원, 유럽이 참가하는 유 
인 우주미션 지원, 국제협력활동을 하고 있 
으며 독일의 퀼른에 위치해 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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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 는  날의 동 작 동  국 립 현 충 원 , 전 쟁 기 념 관  스 케 치

공군본부 중위 김 성 경

비오는 날의 동작동 국립묘지(국립현충원) 
는 서울에서 가장 한적한 곳 중 하나이다. 바 
로 앞 동작대교와 올림픽대로의 시끄러운 경 
적 소리를 뒤로하고, 현충원 내로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느껴진다. 부지 
만 해도 幻만 평에 이르고，묘소, 위패，무명 
용사의 안장 수를 합치면 16만 4천위(位)에 
달하는 이곳에서, 두 시간 여 동안 본 사람은 
각 전시관 관리인과 현충문을 지 
키고있는 의장대 병사까지 합쳐 
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비오는 날 사람이 없는 
이 거대한 묘지에서 나는 어렸을 
적 묘지를 지나며 느꼈던 괜한 
두려움 대신 왠지 모를 마음 든 
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산 
책을 즐기는 사람들도 나와 비숫 
한 느낌을 받는 듯 하다. 얼마 
전 근처 공원에서 혼자 걷던 여 
성을 괴한이 살해한 사건이 있어

무서울 만도 한데, 혼자서도 우의하나 걸치 
고 샛길을 잘도 걸어다녔다.

민족의 성역, 국립묘지를 지키는 상징물들 
국립 현충원은 1955년도에 완공되었으며 

중심 건물은 현충문과 현충탑이다. 현충탑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추앙 
하고자 세워진 탑으로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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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넓은 잔디밭과 분수대가 서 있고, 동 
편으로부터 서편까지 시계방향으로 올망졸망 
묘비 간격도 일정하게 장병묘역이 현충탑을 
감싸안듯 둘러싸고 있다. 장병 묘역 외곽으 
로는 육탄 10용사비, 이승만 • 박정희 전 대통 
령 묘소, 장군묘역, 애국지사 묘역, 경찰 충혼 
탑 등이 세워져 있다. 묘비의 앞면에는 이름 
과 군경(軍警)의 소속 계급이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순직한 날짜와 장소가 새겨져 있 
다. 동작동 현충원은 1982년도에 만장(滿葬) 
이 되어 추가 안장은 없으며, 만장과 동시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 
른 다.

지를 상징하고 있다. 1969년에 건립 
된 현충문은 현충탑의 출입문으로 
서，조선초기 다포 양식을 모방해 
지어졌다. 현충문 기둥의 색과 질 
감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 사 
용된 대리석 기둥과 비슷했지만，기 
둥의 아래서 1/3지점이 볼록한 한국 
적 배흘림 양식으로 세워져 웅장한 
분위기와 한국적인 섬세한 분위기를 
동시에 내고 있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현충문 앞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았었기에…

현충탑을 끼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서쪽 
부터 묘비를 보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딘가에서 곡하 
는 소리 가 났다. 한 할머니가 묘비 앞에 서 대 
성 통곡을 하고 있다.

“아이고, 아이고, 날 두고 그래 갔노… ” 
오늘이 기일인 듯 싶다. 딸로 보이는 두 

아주머니가 옆에서 부축한다. 할머니 
의 넋두리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들었다. 남편이 한국전쟁 마지막 
해에 휴전선 부근 전투에서 돌아 
가셨단다. 홀로 되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남매를 악으로 키워 

내셨단다. 소주를 한 병 가지고

.... f ■ 相 能 端 鐘 __禮 __8_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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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를 뒤로하고, 묘비 사이를 걸었다. 
하늘에 살다가 하늘에서 순직한 조종사의 
묘비, 아버지가 아들의 순직을 애도하는 
글을 새겨놓은 비석. 사람이 없는 묘비 
사이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듯 하 
다.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 땀을 홀리고 
피를 흘린 이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 
리가 있다.

조국의 포근한 흙 속에 웃으며 잠드 

옵소서

나오는 길에 한 가족이 참배를 
왔다. 참배를 위해 샴페인에 과자를 
가져온 가족의 마음은 그렇게 무거 
워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묘비 앞에 서서 묵념하는 것 
을 쑥스러워하며 키득거리는 아 
이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전쟁 중 
현해탄을 건너와 꽃다운 젊음을 
바쳤던 재일 학도의용군 50위를 
기리며 이은상 시인이 바친 놓은 
문구가 떠올랐다.

오셨지만 갈 때 도로 가져가셨다.

“내 나라 구하려고 

피를 뿌리신 젊은이들 

역사의 책장 위에 꽃수를 

놓으셨네

조국의 포근한 흙 속에 

웃으며 잠드읍소서”

전쟁기념관스케치

1994년 6월에 개관한 된 전 
쟁 기념관은 3만 5천 평에 

1 달하는 넓은 부지에 조성된 
[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역사 

관이다. 5년 간의 공사 끝 
에 완공된 이곳은 연 관람 
인원만 130만명에 달하며, 
『안중근 展』，『몸속탐험전』 

1등 연중 내내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각종 전시회가 열리 

고 있다.

전쟁 기념관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할머니 
들도 많았지만, 아이들 
과 외국인들도 많았다. 
전시실 입구에서 동요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마침 
열 리 던 『몸속탐험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아이들 
이 신이 났는지 뛰어다 
니는 모습과, 외국인들



이 한국전쟁 전사자 속에서 자신의 나라 명 
단을 진지하게 찾아보는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산을 쓰고 야외 전시관을 둘러보는 이들 
은 중국 단체 관람객인 모양이다. 우산을 쓴 
가이드가 중국말로 전시물 설명을 한다. 한 
국전쟁 종전도 벌써 50년, 이런 기념관이 없 
다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치렀던 
전쟁이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모르고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 
다. 전쟁을 기억하는 일은 그 상처를 치유하 
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 기념관의 야외 전시관엔 한국 전쟁 
때 쓰이던 무기들은 물론 최근의 훈련기인 
KT-1 까지 전시되어 있다. 다른 전시물들의 
5배쯤에 해당하는 거대한 B-52폭격기는 내부 
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해 두었 
다. 여기저기서 물을 뿜어 올리는 분수는 떨 
어지는 빗방울과 부딪쳐 역동적인 느낌을 만 
들어내었다.

전쟁기념관 앞 에 는 『형제의 상(像)』이 서 
있다. 국군 장교로 근무하던 형과 인민군 병

사로 근무하던 동생이 전장에서 극적 상봉을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조형물이다. 국군 
장교인 형은 상봉의 기쁨에 무너져 내리는 
동생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둣, 팔뚝에 힘 
줄이 보일 정도로 와락 끌어안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증오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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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주장,
등기와 등록으로 확실하게!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지 귀 연

—  I 행법상 등기나 등록과 같은 중요한 문서의 효력에  

2 ?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재판을 통하여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소유권을분명히하기란어렵다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주장하 
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콜롬부스가 신대륙 
을 발견하고 이 곳이 내 땅이라고 외쳐봤자, 
말도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에게 공격만 당하 
게 될 뿐이다.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가만 
히 따져보더라도 누가 갑 자 기 『이건 내 거 
야』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막상 반박할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다. 규모가 작은 것은 
본인이 들고 다니니까 그나마 낫지만, 타 지 
역에 있는 내 땅과 같이 부피가 크고 규모가 
작지 않은 것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다.

소유권의 증명은 등기와 등록으로

때문에 우리 법률은 그 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 등록 등의 제도를 만 

들어 놓았다. 즉，법률이 정한 일정한 문서에 
소유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주인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 
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샀어도 자 
기 것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자동차 등 
륵도 마찬가지이다. 차를 새로 구입했어도

등록을 해 놓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라 주장 
할 수 없다.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소유권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권리들도 등록을 
하게끔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해 버리면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등기나 등 
록을 해야만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들 
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한다.

유사문서에 속지 맙시다!

한편, 살다보면 별별 문서들의 명칭을 듣 
게 된다. 토지대장，건물대장은 물론이요，어 
튼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등기필증(소위 땅문 
서) 등등 다양한 문서들이 있는데，이러한 문 
서는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 
이 좋다. 토지대장은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 표시할 뿐, 토지 주인이 누구냐 
에 대하여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 주민등록 
등본도 가족관계 및 거주관계를 일목요연하 
게 나타내려는 것일 뿐 큰 효력은 없다. 이른 
바 땅문서도 마찬가지다.

AIR FORGE



자 신 의  권 리 , 소 유 권  등 록 으 로  확 실 하 게

분쟁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등기나 등록이 
100 퍼센트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 
를 사고 이름만 남의 것으로 등록했다거나, 
부부가 같이 집을 샀는데 편의상 남편의 이 
름으로만 등기를 해 놓았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자동차 주인 
으로 올려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를 
팔았다던지，부부가 결국 이혼을 하는데 아 
내가 자신도 그 집에 대해 2분의 1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등기나 등록과 같은 
중요한 문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재판을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을 통하여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그러 
다 보니 억울하게 차를 내주어야 하는 사람, 
돈 한푼 못 받고 이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나중에 후회를 하여도 이미 늦 
어버리는 것이다.

중 요 한  효 력 을  가 진  문 서 들 은  물 어 서 라 도  챙 겨 라

신문에 나는 수많은 경제기사들이나 뉴스 
를 보고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문서들이 
필요한가와 그 문서들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 
고 있는 가이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도, 집을 사기 위해 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도 
필요로 하는 서류들, 간직해야 할 서류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중 중요한 효력을 가진 문서 
들을 찾아내 이들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필 
요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야 한다.

자 신 의  재 산 권  주 장 , 체 면  차 리 지  말 고  단 호 하 게 !

얼마 전 여자 연예인 한 명이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결심의 계기가 구타 등이지만, 중 
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파트의 등기에 관한 
것이었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명의를 남 
편은 자기 이름으로 하자고 하고, 부인은 부 
부공동의 명의로 하자고 한 것이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 다툼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겠다는 것인데, 자본주 
의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그 여자 연예인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우리 공군 장 
병들도 그렇게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단 
호하여야 한다. 사회 생활의 시작을 군대에 
서 하는 초급 간부들은 더욱 그렇다. 어색한 
관계를 만들기 싫어서，나중에 별탈 없을 것 
같아서 등등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당당하 
게 권리 주장 하나 못 하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인 것이다. O

Q Q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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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이  철  민

치질, 아파도 말 못하는 사정

세상엔 참 많은 병(病)들이 있지 만… 같은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회적인 대접 
이 달라서 어떤 병은 미화되고，또 어떤 병은 
감추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가령，백혈병 
은 수많은 드라마와 책 속에서 미모의 여자 
주인공이 앓고 있는 병이고, 중세에 결핵은 
화가, 음악가，시인 등 예술가들이 주로 걸리 
는 병 으 로 『시인의 병』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오히려 조금은 우아한 병으로 인식된 적이 있 
었다. 한편, 나병이나 AIDS 같은 병은 본인의 
고의성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천대를 받아왔다. 이 정도는 아니지 
만，항문 주위에 생기는 병은 은밀한 부위이기 
때문에，그리고 더럽다는 인식 때문에 숨겨지 
고 치료 시기도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쾌변도 복(福)이다
사실 배변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 

히 큰 의미를 가진다. 프로이트는 정신발달 
단계 5단계 중 항문기를 제 2단계로 제시하 
면서 이 시기에 자율성이 형성되고, 잘못되 
면 강박성，완벽성, 죄책감，가학적 또는 피학 
적 성격 등의 항문기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고 하였다. 굳이 프로이트를 들먹이지 않더 
라도 설사 또는 변비로 배변의 어려움을 호 
소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항문의 질환으로 시원한 배변을 못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항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질환들 중에서 흔한 것으로는 치 
질(또는 치핵), 치열, 치루, 항문 소양증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치질에 대해 설명하 
고자 한다.

AIR FORCE



잘못된 습관이 치질을 키운다

긴박한 작전에 투입되거나 훈련이 있을 
때, 그리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때는 뱃속 
에서 응급 신호가 오더라도 바쁜 시간에 쫓 
겨 배변을 거를 때가 많고, 이러한 일이 잦아 
지면 변비로 변이 굳어져 정상적인 변을 보 
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변비가 생기면 변 
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힘도 많이 들어가 
며(복압의 상승), 딱딱한 변 때문에 항문의 
손상도 받기 쉬워진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항 
문의 병이 생기면서 통증으로 배변을 기피하 
게 되고, 이에 따라 변비가 심해지는 악순환 
을 밟게 된다. 한편, 오래 앉아 있는 좌식 생 
활을 하거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신문이나 
책을 들고 가는 습관, 잦은 음주 등도 변비와 
치질을 만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과 
일이나 야채를 적게 먹는 식습관도 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종류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치질
치질은 흔히 내치질과 외치질으로 구분하 

며(보통 암치질，수치질이라고도 얘기함) 증 
상으로는 출혈, 돌출, 통증의 3대 증상이 있 
다. 이러한 증상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는데, 
단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도는 울혈이나 배변시에 출 
혈이 있는 것을 말하고, 2도는 배변시 항문으 
로 탈출된 치핵이 자연적으로 들어갈 때를 
말한다. 3도는 항문으로 나온 치핵이 손으로 
복귀시켜야 가능한 정도를 말하고，4도는 복 
귀가 안되어서 항상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때를 말한다. 이 외에도 항문 주위가 가려운 
항문 소양증을 동반할 때가 많고 항문 주위 
에 점액이 오염되는 것은 내치질의 흔한 증 
상이며 혈전성 치핵에서는 주로 통증이 수반 
된다. 또 항문이 화끈거리는 것은 치핵을 종 
창시키기 때문이며, 출혈은 특별한 경우 외 
에는 양이 적고 선홍색이며 힘을 많이 줄 때 
나온다. 때로는 출혈이 많이 되면서 직장 내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

비수술 치료로는 고섬유식으로  

배변을 조 절하여 증상을 감소시키고'

물을 많이 마셔

변의 경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에 고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짙은 색 
깔의 혈전을 배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 
분의 환자는 통증을 동반한 종괴를 호소하고 
이것이 수일에서 수주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치질의 치료와 예방

치질의 치료는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 비수술 치료로는 高섬유식 
으로 배변을 조절하여 증상을 감소시키고, 
물을 많이 마셔 변의 경도를 조절하는 방법 
이 있다. 이런 치료에 실패하면 경화요법. 적 
외선 치료, 고무 결찰법, 수술 요법 등을 시 
행하게 되는데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좌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는데, 좌욕은 
치질의 예방에 있어서나 증상 완화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좌욕은 특히 배 
변 직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물의 온도는 손 
으로 만져서 약간 따끈하게 느낄 정도가 좋 
고, 10분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없거나 좌욕을 할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물 
티슈를 이용하거나 화장지에 온수를 적셔서 
항문 주위를 마사지하는 것이 아무 것도 하 
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

치질은 약보다는 본인의 관심과 노력에 의 
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다. 즉, 병과 친 
해져 많은 정보를 알면 그만큼 조절에 도움 
이 된다는 뜻이다. 화장실 갈 때마다 반복되 
는 통증과 출혈에 대한 걱정에서 이제는 벗 
어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해보자.©



W  2004 WE ARE G O O D  FRIENDS

韓  • 美  장병들,

머리 올린 날
작전 사 령 부  중위 강  민  정

한  • 미 장 병 이 함 께 한 전 통 성 년 의 례

2004년 성년의 날(5월 17일 :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작전사령부에서는 성년을 맞은 
한 • 미 공군 장병들을 위 하 여 『전통 성년의 
례』가 재현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성년을 맞은 1984년생 장병은 한 • 미 
모두 합쳐 총 106명.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 여 『청소년기를 매듭짓고 어른이 됨』을 축 
하하는 전통의식을 가졌다.

작전사령부가 우리의『전통 성년의례』행사 
에 미 공군 장병들도 참여시키기 시작한 것 
은 2003년. 한 • 미 공군 장병들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지인 만큼 미 장병들에게도 한국

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

행 사 의  막 이  9 5 7 1

색색의 고운 빛깔 한복과는 대조적으로, 
단상 위에서 진행된 행사는 사뭇 진지하고 
엄숙했다. 전통의례 대표로 선발된 장병은 
한측 강현모 일병(작전사령부，남자)과 미측 
Megan L. Morphy 일병(미7공군, 여자). 단상 
위에 노란 저고리 빨간 치마, 빨간 댕기를 들 
이고 곱게 앉아 있는 노란 머리 외국인의 자 
태가 너무나 곱다. 옛날옛적 5월의 푸르른 창 
공으로 빨간 댕기머리를 나풀거리며 그네를 
타던 춘향이 마저 연상된다.

AIR FORGE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박 물린 저  명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속에 나부진다」

- 가곡  〇 .  중

성년의례는 남자의 경 우 『관례』라 하고, 여 
자의 경 우 『계례』라 한다.

『관례』는 크게 삼가례. 초례, 가자례로 이 
루어진다. 삼가례는, 상투를 틀고 복건(모자) 
를 씌우고 심의(공부하는 선비의 평상복)를 
입 는 『초가』, 선비의 외출복인 갓과 도포 차 
림을 하 는 『재가』, 공부한 선비의 최고지위 
복장인 복두와 앵삼을 입 는 『삼가』로 이루어 
진다. 한번 옷을 갈아 입을때마다 성년을 맞 
이한 사람의 행복을 비는 축사를 내 린다.

초례는 어른됨을 인정하는 의미로 술을 내 
리는 의식. 마지막으로 가자례는 어른의 이 
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 자를 지어 부르 
게 하는 자(子)를 내리는 의식이다.

『계례』는 머리를 빗고 쪽을 지어 어른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화관을 쓰고 배자(어 
튼이 입는 예복)를 입는다. 그후의 초례와 가 
자례는 남자와 같다.

엄숙함과 흥분이 교차된 성년식 풍경
올해 작전사령부 성년의례에서 가장 빛난 

것은 Morphy 일병. 한국의 전통 여인들처럼 
큰절을 올릴 때에도 동작 하나하나에 흐트러 
짐이 없었다. 특히 여자는 남자와 달리 배 
(倍)수로 절을 해야 하는 조선시대의 예에

따라 4번 절을 할 때에도 정성과 예를 다하 
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성년을 맞은 강 일병과 Morphy 일병이 받 
은 자 는 『송두』와 『선아』. 남자는 장수하고 
절도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이고, 여자는 정숙 
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라는 의미의 자를 각 
각 받았다.

엄숙하게 진행되는 의식을 보면서 신기해 
하기는 한국 장병이나 미국 장병이나 모두 마 
찬가지. 앞쪽에 앉은 미 장병들은 복장이며 말 
하는 것이며 한가지도 놓칠 수 없다는 듯 연 
신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다. 성년을 맞은 대표 
자들과 더불어 모든 장병들이 성년선서를 할 
때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에 흥분이 되는 듯 
미군 장병들의 얼굴에도 홍조가 나타났다.

이제 한 사람의 성인이 되며…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의 저 

를 있게 하신 선대의 어른들과 부모님의 은 
혜에 감사드리며，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역 
할을 성숙하게 해낼 것과 미래사회의 창조적 
인 일꾼으로서 한국 사회와 인류사회의 발전 
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 
서합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1984년생 한 • 미 공 
군 장병들은 색색 고운 빛깔의 한복과 함 
께 뜻깊은 성년의례를 몸소 체험하고 있 
었다.©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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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o
제 想 련 비 행 단  중 위 (진 ) 공 유 진

영상은 우리들의 세상을 그대로 복제한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려주기도 하며,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참으로 멋 진 『대화』다.

네모난 스크린에 둥근 세상을 담는다!
『푸른하늘』이 노래했듯이 세상은 온통 네 

모난 것들로 가득 차 있고，그것들은 모두 둥 
근 우리네 세상에 비해 너무 차갑고 냉정하 
다. 그러나 네모난 스크린만은 다르다. 네모지 
만 그 속에 둥근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둥근 세상을 네모난 화면에 담는 
다!’ 이것이 우리 동아리의 목표고, 그래서 
우리 동아리 이름은 네모(Nemo)다. 네모난 
스크린，네모난 텔레비전, 네모난 모니터에 우 
리들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카메라에 나의 혼을 담는다.
카메라는 참 이상한 발명품이다.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이 카메라와 친구가 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카메라를 잡은 사람 
은 세상의 역사를 담고, 아름다움을 담으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기도 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파헤치기도 한다.

우리 동아리는 이런 카메라와 친구가 되기 
위해 모였다. 카메라를 잡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힘을 느낄 수가 있 
다. 과연 이것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 
결국 우리는 카메라에 우리의 혼을 담고 있 
는 것이다.

AIR FORCE



군 생활 속에서의 새로운 활력소
Nemo는 매주 월요일 일과 후 모임을 가진 

다. 장교 2명, 부사관 1명，병사 2명 이렇게 
다섯이 Nemo의 구성원이다. 다소 적은 인원 
이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한 편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다.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담고 있는 
창조적인 생각들을 쏟아낸다. 그 대화를 통 
해 우리는 서로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라며, 즐거워하고, 어떻게 찍어 볼 것인가 
를 고민한다. 대체로 그 아이디어들은 장비 
부족과 실력부족을 핑계로 아이디어 노트에 
적히는 것으로 사장되고 말지만 우리에겐 즐 
거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언젠가는 군대에서 
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영상물이 
나오리라 믿는다.

동아리 발표회 준비 과정을 촬영한 다큐멘 
터 리 『우리들의 축제』와 박카스 CF를 모방 
해서 만 든 『맛스타 CF』. 모두들 군 생활의 
복잡한 일정에 쫓겨 시간내기 어려운 상황이 
지만 적극적인 참여아래 완성한 작품이라 애 
착이 크다. 물론 장비 - PD150 디지털 카메 
라 1대. 편집용 컴퓨터 1대가 전부 - 나 환경 
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완성도나 작품성은 다 
소 떨어질 지 모르지만 그 속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열정과 패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에 겐 너무도 자랑스러 운 작품이 다.

Nemo 그 원대한 꿈을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력이 있다. 그것은 
조물주가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창조력을 최대한 사용 
하려고 한다. 위계조직이 엄격한 군 생활에 
서 창조력을 발휘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 
만 우리 Nemo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을 이용하여. 장병들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주고 창조력이 넘치는 군대생활을 만들어 나 
갈 것이다. 21세기 첨단 공군에게는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상은 우리들의 세상을 그대로 복제한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 
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려주기도 하며,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참으로 멋 진 『대화』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Nemo는 과연 군대 안에서, 군 과 군 
사이에서, 그리고 군과 사회 사이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 
게 주어진 꿈과 이상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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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가 볼만한 문화행사

6월. 과천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일반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신기한 볼거리로 가득한 두 개의 기획 

전시가 열린다.『일상의 연금술展』과 『미술 밖 미술展』. 이름을 듣고 여러분이 상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호기 

심일 것이다.

일 상 의  연 금 술 展

연금술은 고대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유럽에까지 전 

해진 고대의 자연학으로서 구리, 납，주석으로 금이나 

은을 만드는 것이 처음 목표였다. 그 이후 점차 발전 
하여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드는 일까지 그 영역을 넓 

혔으나,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쇠퇴，지금은 하나의 미 

신 같은 존재로만 여겨지게 되었다.

2004년.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다시 태어난 연금 

술. 이번엔 몽상이나 미신이 아닌，의미와 형상을 지닌 
예술작품으로 우리를 찾는다.

이번전시는 원로에서부터 신진까지 전 세대를 대표 

하는 작가 23명이 참여하여 작가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70 

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최정현 작가는 옷걸이와 플라스틱 삽，단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사슴을 만드는가 하면 고물상을 뒤져 

나온 듯한 다리미와 오토바이 부품으로 콘돌을 만들어 

낸다. 옷걸이 두 개로 탄생한 근사한 사슴의 뿔. 뜨거 

운 것의 상징인 다리미를 머리 삼은 콘돌(작품 이름도 

『대가리 열 받은 콘돌』이다) 등… 우리는 작가의 연금 

술에 놀랄 따름이다.
김범작가의〈라디오모양의 다리미，다리미모양의 주 

전자，주전자모양의 라디오：)는 흔히 고정되어있는 사 
물의 역할과 이미지를 탈피하여 서로 조합과 변형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작품이다. 김홍주작가의 무제라는 

작품은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플라스틱바구니를 그 
럴 듯 하게 모아놓아 하나의 아름다운 꽃으로 탈바꿈 

시켰다.

정소연 - 디저트 좀 드시겠습니까? 

(투명실리콘，각종인조보석，금장접시)

최정현 一 대가리 열받은 콘돌(다리미，오토바이 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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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작가는 흔히 우리가 찍찍이라고 하는 벨크로 

를 가지고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외에도 개성 넘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작 

가들의 작품들이 초여름 전시장을 달구고 있다.

6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2,0⑴원이다(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미술 밖 

미술展 동시 관람가능).
문의전화 02-2188-明00

비 술  밖  비 술  展

꼭 정통 인물수채화나 판화 풍경화，조각들만이 미 

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영화포스터나 애니메이션 

이 미술관에서 전시될 수 있을까?

현대미술에서 순수와 응용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미술의 형태가 부상하고 있고 대중들도 순수 

미술과 상업응용미술의 경계선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오래이다.『미술 밖 미술展』은 순수미술 영역이 아닌 

상업사진，CF광고，애니메이션，만화 무대미술 등을 한 

자리에 모아 다양한 대중문화시각을 체험하고 우리문 

화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편안하고 재미 

있는 전시이다.

사진은 우리가 흔히 잡지나 가수 앨범 자켓에서 볼 

수 있는，그래서 눈에 익은 것들도 많다. 상업사진의 

참여작가로는 인물사진 촬영으로 유명한 조세현작가 

나 김중만작가, 효자동 이발사，아라한 장풍대작전 포 

스터를 찍은 윤형문작가, 이영애를 모델로 오욕칠정을 

나타낸 김용호작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만화 역시 순수와 응용간의 경계선에 대한 문제의식 

을 공유한다. 시사만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박재동 작 

가의 작품에선 순수미술의 조형성과 만화적 특징이 

잘 어우러져 있다.

애니메이션도 당당히 이번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애니 매트릭스 감독인 피터 정의 매트리 큐레이티드， 

한국영화대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한 김문생 감독의 원 

더풀데이즈 같은 3D애니메이션의 풀버전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 전시를 보고 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미술의 문외 

한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접해왔던 것들이 바로 예술이 

기 때문이다. 이제 고개를 들어 예술을 즐겨보기 바란다.

조세현- 초상 황신혜 (2000젤라틴 실버프린트) 

피터 정 - 매트리큐레이티드 (2003 애니메이션) 

권 혁 _ 장화 홍련 (웹 커뮤니케이션)

6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 

며, 주말엔 전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문의전화 02-2188-6000

견학 • 정리 : 제2방공포병여단 병장 지 인 홍



□받으로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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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함 은  선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잃어버린 물건 주인 찾아주기』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복잡해지는

일에 끼어 들기 싫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y ] .  송일을 하다보면 유난히 뉴스에 민감 
〇 해 진다. 대체적으로 뉴스가 방송 아 

이템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다지 좋은 소 
식의 뉴스는 몇 건 없다. 늘 사건사고로 뉴스 
는 꽉 차버리는 것이다. 가끔 어르신들이 하 
시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라는 말씀처 
럼，그렇게 각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 
래서였을 것 같다. 몇 년 전 모 카드회사에서 
『좋은 소식만 나오는 TV』라는 컨셉으로 나 
왔던 광고… 그 광고가 기억에 남는 것을 보 
면 말이다. 뉴스의 잔혹이 더 이상 잔혹으로 
느껴지지 않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날들을 무 
덤덤히 받아들이고 산다는 건… 실은 참 슬 
픈 현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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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며칠 전 〇[침…

출근을 아주 즐겁게 해주던 사건이 있었 
다. 때아닌 봄비가 며칠 동안 도시를 강타하 
던 날.

습기 가득한 전철과 그 안의 사람들은 제 
각기 짜증스러움을 얼굴에 담고 있었다. 간 
혹 앞 사람의 우산에 신발이 젖고 옷이 젖고 
우산으로 살짝 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서 
로를 적으로 만들고 있던 비오는 아침…

어서 도착지에 내려 시원한 공기를 마구마 
구 들이마시고 싶다는 생각, 비단 나 혼자만 
은 아니었을 것이다. 각 전철역사에 도착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이와 다시금 메워지는 이 
의 숫자를 헤아리며 그려진 부등호를 그나마 
위안 삼으며 출근하던 중이었다.

다음 전철 역사가 그다지 남지 않은, 그래 
서 “이번 정류장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나 
올 즈음이었다. 내리는 사람들은 내릴 준비 
에 긴장을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생기는 빈자리를 탐내며 눈을 번득이는 초 
긴장상태가 계속되던 즈음, 한 아주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우산가져가요”

긴장 상태의 사람들은 일제히 한 호흡을 
멈췄다.

워낙 조용한 전철 안이었고 그분의 목소리 
가 크기도 했지만，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었다.

사건의 발단은 뻔하게도 이랬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리를 탐내며 앞사람 

의 동태를 파악하던 아주머니는 앞의 아가씨 
가 일어나자 잽싸게 (?) 자리를 차지했다. 그 
리고선 으레 그렇듯이 살짜꿍 눈을 감으려는 
즈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산을 발견한 것 
이다.

아주머니는 어렵거K?) 차지한 자리를 포기

하고 다시금 잽싸게 일어나서 우산 주인을 
찾아 나섰다. 문 앞에 선 젊은 처자들이 제법 
많았음에도 아주머니는 일일이 우산을 들이 
밀었다. 생각보다 우산 주인은 쉬 찾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일제히 그 아주머니에게 길 
을 터주고 있었다.

그 순간 옷이 젖어서, 공기 순환이 안되어 
서 짜증스러웠던 이들은 온데간데없고 유순 
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자리에 우산 주인이 없음이 밝혀 
지고 아주머니는 한동안을 더 그렇게 서서 
가야했다.

짧은 순간의 우산 주인 찾기 소동을 지나 
전철을 내렸지만… 한동안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

F각박한 세상의 보통사람j으로 살았던 나

언제부터인가, 나부터도 길가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봐도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 
쑤였고, 실은 그게 생활이 되 었다.

어릴적, 학교에서 배 웠 던 『잃어버린 물건 
주인 찾아주기』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복잡해지는 일에 끼어 
들기 싫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으로 되 
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그 역(易)의 입장에 
서면, 사람들은 너무 모질다는 둥… 자기밖 
에 모르고 산다는 둥… 그렇게 틀틀거리는 
것이다.

그래… 손해보기 싫었던 나는, 그 동안 내 
공화국 안에서 홀로 돌아앉은 외로운 왕이 
었다.

이제는 슬쩍… 주변을 둘러보자..
혹시 알까? 드라마처럼,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꾸준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는지도…ᄊ©



영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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ᅩ 시민이라는 말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와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소시민이란 말 은 『선량한』，『평범한』 
등의 뜻으로 쓰인다. 이 말에는 많은 뉘앙스 
가 있다. 소시민은 빈민과는 다르다. 비록 약 
간은 궁핍할지언정 그들은 생계를 위한 최소 
한의 수단과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여 
기 서 『소시민』이라는 말에 함축된 중요한 의 
미가 생겨난다. 소시민은 자신의 일상적 삶 
의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자녀 교육 
비, 장바구니 물가상승 등 생활의 자잘한 (그 
러나 중요한) 풍파들에 근심하지만 역사의 
커다란 파고로부터는 한 발 떨어져 있다. 그 
렇다고 그들이 역사의 격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세상 
물정과 세태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소시민 이발사 성한모, 역사의 언저리에 서서

청와대가 자리한 효자동에서 이발관을 운 
영하는 이발사 성한모(송강호)는 나름대로 
숨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I960년 3.15 부정 
선거에 개입해 표를 빼돌렸으며, 4 .19의 난 
리 통에는 외 아들 낙안이를 얻었고, 5 • 16 때 
는 효자동을 가로질러 청와대로 향하는 쿠데 
타 탱크의 길잡이가 되어 준다. 그리고 어느 
날 이발소를 찾아온 청와대 경호실장의 눈에 
띄어 각하의 전속 이발사가 되기에 이른다. 
그때부터 그 는 『각하는 곧 국가』라는 말씀으 
로 살아간다.

그러던 중 ,『설마』하는 사람이 간첩 용의 
자라는 국가의 말씀을 접한 소시민 한모는 
물똥을 싼다며 칭얼대는 철없는 아들 낙안이 
를 간첩 용의자로 신고한다. 낙안이는 고문 
후유증으로 앉은뱅이가 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효자동 이발사〉에서 
성한모는『소시민』의 전형에 상당히 부합하 
는 캐릭터이다. ^ᅵ발사』라는 직업이 여기에 
한몫을 한다. 이발이나 미용과 같은 직업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견 대수롭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전 
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장인 기 
질과 내력이 요구되는 직업인 셈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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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특징은 소규모의 자영업이고, 그러기 
에 자신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소시민의 눈으로 본 한국 현대사
〈효자동 이발사〉는 이 소시민의 눈으로 한 

국 현대사를 바라본다. 그의 눈은 민주투사 
처럼 충혈된 것도 아니고, 독재정권의 하수 
인처럼 뾰족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먼 산 
을 보는 듯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청와대 인근인 효자동이라는 설정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해 준다. 성한모는 직업과 
생활에서는 여느 소시민과 다를 바 없으면서 
도 역사의 격동 언저리에서 거대한 흐름의 
파장을 절감한다.

성한모의 울타리에 역사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이발 장면이다. 여기서 
이발사라는 직업의 특성이 부각된다.『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적어도 이발 중에는 이발사가 왕』이 
라는 점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하의 머리를 
손질하는 이 이발사에게도 남모를 고뇌가 있 
다. 이발사는 모든 종류의 인간들을 고객으 
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말상대가 되어 
준다. 그러나 고객들의 삶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행여나 중대한 비밀이라도 알면 그들 
의 속은 조용히 까맣게 타 들어갈 것이다.

〈효자동 이발사〉의 역사에 대한 시선은 다 
소 방관자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시선의

속내는 녹록하지 않다. 이발사라는 직업은 
『소시민의 삶』에 흐르는 대기의 밀도를 알려 
주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역사 속의 개인, 개인이 바라본 역사

영화에서 성한모가 폭력적인 세상을 절감 
하는 장면은 그의 아들 낙안을 간첩 용의자 
로 신고했다가 낙안이가 앉은뱅이가 되어 돌 
아오는 장면이다. 금덩이 같은 외아들이 불 
구가 된 모습을 보자 그는 반공주의적 공권 
력을 향해 항거하기보다는 아들의 치료법을 
찾아 동분서주한다. 그 순간 그는 가위를 내 
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순간이 소시 
민이 역사의 파도에 마멸되는 때다. 마침내 

울분을 참지 못한 그는 거리로 뛰쳐나와 자 
신의 머리를 가위로 자른다. 다소 격정적이 
고 급박한 감은 있지만 성한모의 흐느낌은 
진한 여운을 남긴다. 이 클라이맥스에서 소 
시민의 평범함은 우리 삶의 얼굴이 되고, 이 
발소는 삶의 희로애락과 역사의 희비극이 동 
거하는 소시민의 공간으로 부상한다.〈효자 
동 이발사〉는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 
와는 다른 눈높이와 눈빛으로 그때 그 시절 
의 개인과 역사를 돌아보는 작품이다. 머리 
보다는 가슴에 호소하는 태도는 흡사하지만, 
관객에게 울분이나 북받치는 마음에 호소하 
지 않고서도 역사 속의 개인, 개인이 바라본 
역사를 일깨운다.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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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년에 이 어 두 번째 로 참가하게 된 안 
보현장체험교육. 올해는 특히 전사적지와 산 
업시설을 중점적으로 견학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도 기대를 품고 참가하였 
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에 약간은 걱 
정스러웠지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난다 
는 즐거움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첫 날, KAI와 충무공유적지

대전에서 모인 우리들은 근처 식당에서 간 
단히 점심을 마치고 맨 처음 KAI를 방문하 
였 다. KAI，즉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 회 사는 
KF-16 생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기본 훈련기 KT-1 독 
자 기술 개발，세계 12번째 초음속 훈련기 
T-50 개발의 KAI 등 각종 수식어답게 엄청 
난 규모의 공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20만평의 대지에 중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 
은 무주(無f主)공법의 공장은 여타 상식선의 
공장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띄고 있 
었다. 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국가방위에 
기여한다는 높은 사명감과 대한민국 항공기 
술의 첨병이란 자부심도 대단하였다.

두 번째로 배를 타고 방문한곳은 한산도 
중무공 유적지.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 
사로 계셨을 때의 진영을 보수 • 재건한 곳이 
다. 이 곳의 지형은 한산만이란 곳을 중점으 
로 남서쪽의 두어포, 남동쪽에 고포라는 곳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구가 좁고 안쪽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이 
이러한 지형의 특성을 살려 승리를 일궈냈다

한산도 충 무 공 유 적 지

고 하니, 나에겐 아름다운 풍경이 왜군에겐 
지옥같은 곳이었으리라. 나오는 길에 충무공 
제단에 향을 피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둘째 날,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옥포조선소，한려 

해상국립공원
다음 날 방문한 곳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6 • 25전쟁 때 유엔군에 잡힌 북한 
군과 중공군 포로를 수용하던 곳으로 친공포 
로와 반공포로 간의 유혈사태가 있었던 역사 
의 현장이다. 당시 17만명이 수용되어 있었던 
섬 이었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자동차로 왕 
래가 가능하다. 수용소로 들어가는 다리는 
또다른 ‘돌아오지 않는 다리’ 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그 때의 정황을 
모형과 사진으로 전시해 놓고 있다. 새삼 전 
쟁의 쓰라림 이 몸으로 느껴졌다.

오후에 대 우조선해 양조선소를 방문하였다. 
옥포만에 위치한 이곳은 1백 30만평의 대지 
위에 기네스북에 기록돼 있는 세계최대 1백 
만톤급 선박건조용 제1도크와 900톤 골리앗

AIR FORCE



크레인을 갖추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Dock에서 건조되는 배 중 인상 깊었던 배는 
LNG저장선이었다. 이 배는 LNG저장을 위 
한 안전성이 건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 
분인데. 안전사고로 인한 폭발시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의 위력과 맘먹기에 웬만한 기술력 
으론 만들 수 없다고 한다. 그런 배인지라 대 
당 가격도 1,800억에서 2,000억. 17년 연속 세 
계죄우수 선박선정이 말해 주듯 이 부분에서 
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정상의 기술을 가 
지고 있다고 한다.

KAI 공장

이 마을 중앙엔 선정을 베풀었다는 군수 
임경업의 선정비가 있는데，지금도 그의 영 
혼이 이마을을 수호한다는 전설이 있어 매년 
정월보름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조선소를 뒤로하고 한려해상공원을 뱃길로 
견학하였다. 장승포에서 유람선을 타고 해안 
비경을 따라 동백섬, 사자바위. 외도, 십자동 
굴, 등대섬을 둘러보는 일정인데，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절경이라고는 하지만 이보단 못 
하지 않을 까 싶다. 가수 조용필씨의『돌아와 
요 부산항에』를 들으며 동백섬을 지나가니 묘 
한 기분이 든다. 날씨가 흐려 외도를 가보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쉬웠는데, 등대섬과 십자 
동굴을 끝으로 3시간의 뱃길을 마감하였다.

마지막날, 낙안읍성과 광양제철소

이튿날 오전에 방문한 곳은 낙안읍성. 낙안 
읍성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읍성가운데 가장 
보존이 잘된 곳으로 특히 성안에 전통적인 
마을이 그대로 남아있다. 왜구의 침범에 대비 
하기 위해 돌로 쌓은 네모난 마을의 모습.

마지막 방문지는 광양제철소. 광양만 5백 
만평의 바다 한가운데 l〇t트럭 1천만대 분량 
의 모래와 자갈을 쏟아 부어 만든 이 제철소 
는 20이년 조강 생산량은 1,580만톤, 단일 제 
철소로써는 세계 최고의 제철소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제철소로 말미암아 우리나 
라가 세계5대 철강생산국이며 철강자급률도 
95%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견학을 마치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처음 집합지였던 대전 

에서 해산하며 돌아오는 길에서 이 번 『전사적 
지 및 산업시설 견학』의 의의를 생각해 보았 
다. 먼저 이번 교육은 정훈장교뿐만 아니라 정 
훈지도장교들도 많이 참석하여 같은 공군으로 
서의 유대를 넓히는 계기도 되었을 뿐만 아니 
라 각 부대의 정보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체험식 교육 
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과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한다 
는 점에서 효과가 높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국가를 방위하는 군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 

끼게 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으며 이러한 
경험을 정신교육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 
짐을 해 본다. 〇

탄̂



習 전량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함대가 사 
실상 괴멸당한 후 이순신이 다시 복직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 래 서 『칼의 노 
래』는 처절한 복수극이자 투쟁사다.

김훈은 이순신과 늘 함께 다니던 충효(忠 
孝)라는 봉건적 조미료를 걷어냈다. 그리고 
그 달착지근한 조미료가 없는 임진왜란은 피 
와 배설물,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한편의 
지 옥도다.

그렇기 때 문 에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은 
웅장하고 장엄한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절 
망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는 실존주의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왜 
(傍)군의 전단은 쇄도해오고 명의 군대는 적 
과 내통하며 임금조차 그의 유명세를 시기한 
다. 이런 상황이 한 문장당 대여섯 단어라는 
지극히 간결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김훈의 
문체로써 독자에게 더욱 절절히 다가온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도층의 책임윤리와 사회 
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문(文)의 복잡함에 
대비되는 무(武)의 단순미, 한국문화의 혼미 
한 정체성 등이 논의된다.

이순신, 그 역사적 오해와 진실

어찌 보면 이순신의 싸움은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의 기억에서 
거의 잊혀졌다가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진 재 
발굴 작업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온 이 가장 
완벽한 영 웅 은 『전체주의= 박정희=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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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일부 세력의 당황스런 논리에 의해 
거의 악의에 가득 찬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상,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하고 원균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 당시의 당리당략 
때문이었다. (둘은 반대파에 속해있었다) 자 
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를 
위해 엉뚱하게 역사적 영웅을 비하하는 것을 
보면 당리당략에 희생된 이순신을 부관참시 
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플 뿐이다.

요즘 들어 낭설일 것이라고 주장되는 일제 
도고제독의『넬슨과 이순신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예찬론은 1908년 일본에서 발 
간한 제국국방사론에 등장한다. 이뿐만 아니 
라 대부분의 이순신에 관한 거의 신화적인 
사례는 조사결과 공인된 사료를 바탕으로 하 
고 있다. 영웅적 행적이 너무도 뛰어난 나머 
지 오해를 받게 된 것이 아닐까. 公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작 가 소 개

김 훈
1948년 서울 출생. 오랫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했다. 지 
은 책으로는 독서 에세이집 [내가 읽은 책과 세상], 

[선택과 옹히, 여행 산문집[문학기행 1, 2], [풍경과 

상처(공저)], [자전거 여행], [원형의 섬 진도], 시론 
집 [ ‘너는 어느 쪽이냐’ 고 묻는 말들에 대하예, [밥 
벌이의 지겨움], 장편소설[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칼 
의 노래] 등이 있다. [칼의 노래]로 2001년 동인문학 
상을 수상했으며, 단편소설 [화장]으로 2004년 이상문 

학상을 수상했다.



김쫑호우가 시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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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은 눈부시게 푸르르고 아카시아 꽃향 
기가 그윽하게 느껴지는 신록의 계절이다. 
또한 여름으로 들어서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 
리기 시작하고 하순경부터는 돌변기상과 집 
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도 하다.

잦아진 기상이변, 더욱 주의를 기울일 때
기상이변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2월과 4월의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 
3월에 충청권을 강타한 100년만의 폭설 등 
올해 발생한 피해액만 이미 4,000억원이 넘었 
다. 이뿐인가,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와 루사의 경우 기상청의 역대최고 강풍 

기록과 일일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 
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의에 의하면 
『기상이변이란 월평균 기온이나 강수량의 경 
우 30년에 1번 정도의 확률로 나타나는 현 
상』이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이변』이라는 용 
어를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잦아진 기상이변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며 장마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로 
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6월부터 시작되는 집중호우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약 60%인 7 0 0 _  
정도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린 
다. 이에 따라 국지적 혹은 전국적으로 발생 
하는 여름철 집중호우는 종종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집중호우는 하루 약 1 0 0 _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통계에 의하면 6월말 
에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 
에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6월부터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배수로 및 토사 유실 우려 
가 있는 곳을 정비하고, 저지대 침수다발지 
역 사전점검과 함께 지반이 약한 도로를 다 
시 정비해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시 동반되 
는 뇌우의 피해를 받기 쉬운 전주, 변압기, 
변전소 등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까지 사 
전정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병들은 여름철 기온상승과 습도증 
가로 음식이 변질되기 쉬운 시기이니 식중독 
이나 개인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 
여 야겠다.

절기로는 보리를 먹게 되고 볏모를 심는다 
는 망종(苦種)이 5일이며, 하지(夏至)가 21일 
이다.

6월, 우리의 산하는 푸르름을 더해가고 아 
카시아 꽃향기에 취해 지저귀는 새소리도 잊 
을 것 같은 아름다운 계절이다. 능가에서는 
보리수확과 모내기가 연이어져 매우 바쁜 때
이기도 하다.

우리 공군 장병들도 주어진 업무에 바쁜 
때이지만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 
히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 부 
부』 얘기가 유독 눈에 들어 
왔습니다. 힘든 훈련생활 중 
에도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 
결혼에 골인한 모습이 마냥 
부러웠습니다. 저 또한 결혼 
을 했지만 그들처럼 서로 믿 
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부 
족하진 않은지 반성하는 시 
간이 되었습니다. 전투기 조 
종사 부부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산시 남구 용호2동 정영화

현장탐방『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예선대회를 다녀 
오다』를 가장 흥미있게 읽 었 
습니다. 어릴 적 저도 참가했 
던 기억이 나네요ᅲ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이재민

『1 $ 의 칭찬, 10,000$의 기 
쁨』을 가장 흥미있게 읽었습 
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주구 
하시는 편집자 분들의 노고 
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석효기

언제나 좋은 정보를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 
으로도 좋은 사진과 읽을거 
리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남구 용 현2동  한상욱

『어버이날을 맞이하며』를 
;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군인 
I 이 되어 부모님과 떨어져 있 
I 는 날이 많다보니 그 소중함 
! 을 더욱 더 느끼는 것 같습 
I 니다.

충 북  충주시 금가면 차동근

법 률 상 식 『나홀로 소송하 
! 기』기사가 많은 도움이 됐습 
I 니다. 법에 대해 막연한 두려 
I 움 등으로 선뜻 홀로 소송하 
I 기가 망설여지는데. 이에 대 
I 한 자세한 조언과 도움말이 
! 있어,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김주태

그림 이야기 『이제는 걸 

! 수 없는 전화』를 가장 감명 
I 깊게 읽었습니다. 이 짧은 글

과 그림 속에서 그동안 부모 
님께 소홀했던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말 
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모 
님께 잘하는 딸이 되어야겠 
습니다.

대구시 동구 검사 동  조경희

임영효 장병의『어버이날을 
맞이하며』를 읽으면서 부모님 
께 효도하려고 할 때 바로 시 
작해야 후회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문산 읍  문종현

함은선 작가의 스승에 관 
한 글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 
다. 무뚝뚝하고 인기는 없지 
만 행동으로써 표현하여 학 
생들이 감동을 받아 지금도 
생각난다고 하니，참다운 스 
승입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김지훈

제가 T M O 에 근무하면서 
여러 정기간행물을 보게 되 
는데 이중에서 월간「공군」이 
가장 잘 꾸미고 재미 있게 만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즐거운 
소식들 기대하겠습니다.

충 남  홍성군 홍성 읍  이창수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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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공 군 」은 공 군 을  사 랑 하 는  모 두 에  의 해  만 들 어 지 고  있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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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다음 호에 다 루 었으면 하 는  취재 대 상 이 나  

기 획 물 을  적 어 주 세 요 .

편 집 자 에 게  하 고  싶 은  말은?

다 음  호에 다 루 었 으 면  하 는  취재 대 상 이 나  
기 획 물 을  적어주 세 요 .

편 집 자 에 게  하 고  싶 은  말은?

문 제 는  61쪽 에

이번 호  내용 중  가 장  흥 미 있 게  읽었 던  글은? ★  다 른  그 림  찾 기  정 답 ( 5 군 데 )

-  문 제 는  61쪽 에

Republic of Korea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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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설 명  : 전 쟁 기 념 관 에  전 시 되 어  있는 퇴역 항 공 기 들  ►  다른 부 분  다섯 군 데 를  찾 아  보세요.

► 지4 호청병 ► 지4 호떵청자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조영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백명기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태숙 
경북 포항시 북구 김주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창수 
충북 청원군 내수읍 최윤석 
부산시 남구 용호2동 정영화 

대구시 동구 검사동 조경희 
중북 중주시 금가면 권순천 

서울시 종로구 화동 백주하

「공 군 」 독 자 들 의  관 심 과  성 원 으 로  지 난 호 에 도  많 은  엽 서 가  도 착 했 습 니 다 .

바 쁜  일 과  중 에 서 도  엽 서 를  보 내 주 신  여 러 분 의  성 원 에  다시 한 번  감 사 드 립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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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군 본 부  정 훈 공 보 실  문 화 홍 보 과 「공 군 」 담 당 자  

마  감  일 : 6월 20일까지



환향녀 (還■女)
』.，|즈 W*" _

공군 본 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안  정  훈

환향녀는 남성위주사회의 희생양
환향녀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 ᄍ 란 , 그 

리고 병자호란을 겪으며 일본과 청나라에 잡혀 
갔던 여인들이 절개를 잃고 고향흐로 되돌아왔 
을 때 불렀던 이름이다. 이들은 정절을 잃었다 
는 이유로 남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이혼청구 
를 받았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남편들은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모두 첩을 얻어 부인을 멀리했다. 환향녀 중에 
는 양반의 처도 많았지만 이들이 어렵게 돌아 
왔더라도 치욕을 감수하며 살아야했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청군에게 끌려갔던 
영의정 장유의 며느리는 실절했다는 이유로 시 
부모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했다. 인조가 이를 
허락하지 않자 훗날 시부모에게 불손하다는 이 
유를 내세워 끝내 이혼을 허락받아 내쫓았다.

암울한 시대의 산물인 환향녀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을 뿐 어디에도 설자리가 없는 남성위 
주사회의 희생양이었다.

실패한 역사를 결코 되풀0 1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 

우는 랑케는 말하기를『상황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이 되풀이된다』고 했다. 역사는 현재의 거 
울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고 말았다. 전쟁이 여자들 못나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여자들 
때문인가? 잘난 남성들의 안일한 정치와 국방 
이 전쟁을 불렀고 패배를 자초한 것이다. 전쟁 
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자와 아이들이다. 우리 
나라는 한번도 남의 나라를 먼저 침략한 적이 
없고 1천여 회의 외침을 받았음에도 꿋꿋하게 
버텨왔음을 자랑으로 삼는다. 그게 자랑인가?

그런 나약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비참하 
게 당한게 누구인가? 바로 여자와 아이들이다.

실패한 역사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6 -25가 끝난 지 불과 반세기. 종전이 아니고 
엄연히 포화가 일시 멈 춘 『정전상태』를 지속하 
고 있음에도 태평성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 
다. 심지어는 한반도에서 이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역사적비극, 6 -25
6 • 25전쟁은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막대 

한 인명피해를 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18만 
명의 생명을 잃었다. 미군의 경우는 32만 5천명 
의 병력이 참전했고 사망 3만명 부상 10만명의 
희생을 치루었다. 북한군은 52만명 중공군은 
90만명의 병력을 잃었다. 전쟁기간 중 8만 5천 
명의 남한 지도급인사들이 납북됐으며. 300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월남했 
다. 전쟁고아와 미망인의 처참한 절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다.

진 정 한  호국 보 훈 의  의미
비극은 우리의 시대에서 종지부를 찍어야한 

다. 다음 세대까지 비극을 대물림하는 것은 죄 
악이다. 우리의 누이와 딸들이 희생양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한다. 다시는 우리의 역사에 
서 환향녀의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호국보훈은 조국을 지키다 산화하신 영령들 
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이 강산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비장한 
다짐의 첫 걸음은 바로 다시는 이 땅에 환향녀 
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 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 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〇 모집분야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 원고 : 이달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우리 동아리 최고, 장병문예(시 • 소설 • 수필), 독자마당 등

〇 응모대상 
〇 응모기간 
〇 분 량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제한 없음.
: 연중 계속
: - 사진 : 4 X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공군」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go.Kr, (인트라넷) ksh0450@af.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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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는 지난 해 6월 5일 주간 인터넷 소 

식 지 「공군 뉴스레터」를 창간，공군에 대한 재있 
는 소식과 알찬 정보를 네티즌에게 전하고 있습 
니다. 커버스토리，공군소식，공군탐방，테마포토 

등 즐거운 정보가 매주 목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공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뉴스레터 보는 법 : 공군 홈페이지(www.air 

fo rce.mil.kr) ->  뉴스레터 메뉴 클릭!(수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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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 •
않하소~ 당은 공군
여a 분몰 하아 "U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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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패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이고 

저 하늘에 날으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 이슬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팀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모윤숙 -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중에서…


